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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aves Curve of Gable Roof

The exterior of traditional Korean wooden architectures consists of three parts

such as roof, wall including pillar and window and stylobate and foundation. Roof

composition which is one of elevation features on design has dual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side of the beauty and functional side for protecting the building. The

roof part of traditional Korean wooden architecture showed different features from

those of Japan or China in the beauty of its curves, curved surface treatment and

rise of eaves which are resulted from the combination of the wall and the stylobate

and it is very important to show the unique decorative property of Korea. In

particular, roof curve is not merely to emphasize the beauty, but is the natural

product achieved by combination of space and structure, and materials and

members.

Roof can be classified to several types depending on its shape or structure and

its components are very complex. To consider it from technical or practical side,

the composition of roof can be formulated and structured in the same aspect.

Since roof was not restricted by norms like Confucian customs unlike the flat

structure at that time, its shape was decided by architect's choice.

Kim, Young Rok

Advisor : Prof. Park, Gang-Chul, Ph.d.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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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if traditional Korean wooden architectures were built flexibly, to examine

their pursuit will be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decisive factors in making eaves curve of

gable roof and features of formative design of eaves curve, calculate curve diagram

of eaves curve and slope of eaves curve surface, interpret them mathematically

and then provide basic materials for designing traditional architectures of modern

sense and restoring and repairing cultural properties.

This study examined the features of formative design of eaves curve with

gambrel roof having five kans which were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ies and

typified them and then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rom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on the eaves curve.

First, the whole curve degree distribution (D/L) of subjects surveyed was

1/90~1/60, they were ranged from maximum 0.1 to minimum 0.01 and they were

generally near horizontal line. In addition, curve-proportion of eaves curve tended

to be greater according to the period. It was difficult to explain increase of curve

degree proportion exactly, but it was considered that several physical and

humanistic influences were great.

According to curve degree by types of eave supporter, curve degree value of

Dapo type was 0.011~0.023 and its average curve degree value was 0.018, and

that of Jusimpo type was 0.008v0.023 and its average curve degree value was

0.016. There was no great difference between Jusimpo and Dapo and so it was

considered tha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eave supporter and

curve degree of eaves curve.

According to curve degree by household structures, maximum, minimum and

average values of curve degree of 1 Goju and five-room house structure were

0.024, 0.008 and 0.019 respectively. Maximum, minimum and average valu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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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 degree of 2 Gojus and five-room house structure were 0.02, 0.008 and

0.0145 respectively. In general, 1 Goju and five-room house structure showed

similar distribution to 2 Gojus and five-room house structure and it seemed tha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house structure and curve degree.

Second, eaves curve of gambrel roof with five kan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en as a result of examining correlations among factors affecting the height of

catenary curve, it was found that corner column height (0.940), Galmosanbang

height (0.932), Pyungju height (0.909), wall height (0.657), and roof height (0.613)

had the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eaves curve.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limitations because it was confined to gambrel

roof having five kan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future studies need to

perform more systematic research based on uses, forms and regions of buildings

through the analysis of 3D curves made by combination of frontal, side and inside

catenary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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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목조건축의 외관상 특징을 나타내는 형태요소는 지붕의 곡선을 들 수 있다 모.

든 건축물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붕을 그 물리적 구성요소로 지니게 되지만 한국전통목

조건축의 지붕부의 구성은 아름다움이라는 미적인 측면과 눈과 우수로부터 건축물을 보호

하는 기능적인 측면의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한국전통목조건축의 처마의 내.

밀기는 많이 내밀어지는 특징 때문에 지붕이 클 뿐만 아니라 지붕부를 이루는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많은 무게가 나간다.

무게감을 없애주고 빗물의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처마의 앙곡과 안허리곡이 생겼지만

이러한 지붕의 곡선은 또한 지붕이 날렵하고 율동적으로 보이게 하여 무게감을 덜어주는

시각적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외관상 의장의 효과도 크게 작용하여 지붕은 아름답게 다.

듬어지고 고유하게 개선되어 왔다, .1)

지붕이라는 부분은 평면과는 달리 유교적 법도와 같은 규범에 크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가들의 선택에 의해 그 형태의 양상이 결정되었다.2)

그만큼 지붕은 그 모양이나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 되고 있고 그 구성 요소가 매,

우 복잡하다 특히 동양 삼국의 지붕 형태는 크게 우진각 지붕 맞배지붕 팔작지붕 합각지. , , (

붕 의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각기 다른 문화 및 기후조건에 의하여 선호도가 상이) ,

하여 차별화 되어 왔다 각 나라별로 건물별로 시대별로 지붕곡선의 특징을 찾아내고 계. , ,

량화하여 이를 비교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전통목조건축의 새로운 분석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붕곡선은 단순히 미를 강조하기 위한 곡선이 아니라 공간과 구조 재료와 부재,

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자연적인 결과물이다.

1) 전명진 고건축 지붕곡선의 기하학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권 제 호, , , 23 , 10 , 2007.

2)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지붕은 단순한 지붕의 기능 외의 외관상 의장적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지붕의 모“

양은 건물의 평면 또는 입면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김영배 한국전통 건축의 지붕곡선에 관한 수리적 연구.” ,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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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전통목조건축이 유동적으로 건축되었다면 그 추구하는 바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들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그 원인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연구의 과제 설정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 분류 부재 상관성 검토 처- - , , ,

마곡선 비교분석 결론의 단계로 구성한다- 4 .

자료의 수집은 문헌재료 및 기존의 도면을 확인 현지 답사 및 실측의 세 가지 방법으,

로 이루어졌다 문헌자료의 수집은 맞배지붕불전 처마곡선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불전.

의 구성요에 대한 자료 수집을 중점으로 두었다 도면 자료는 연구 대상의 지붕가구법과 처.

마곡선과의 비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실측도면 수집하였다 현지 답사는 연구 진행상 중.

요한 특징이 나타나는 건물과 정밀실측도면의 확보가 어려운 건축물을 위주로 이루어졌으

며 미흡한 도면자료는 현장에서 실측하여 기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 분류 부재상관성 검토 및 처마곡선의 비교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분류 기, ,

준에 따라 나누고 맞배지붕불전의 처마곡선 변화 특성을 유형화하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논문의 전체구성 그림 을 살펴보면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대상에 대하여 기술( 1) 1 , ,

하며 장에서는 맞배지붕의 처마곡선의 고찰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맞배지붕불전의 일반적2

인 소개를 하고 있다 장에서는 맞배지붕 처마곡선의 변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 3

다 처마곡선의 변화 형태에 따른 귓기둥 갈모산방 평면비례 지붕가구법 공포형식 등을. , , , ,

각 항목별로 특성과 주된 원인이 되는 상관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장은 처마곡.

선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수리적으로 계량화하였다.

3)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지붕은 단순한 지붕의 기능 외의 외관상 의장적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지붕의 모“

양은 건물의 평면 또는 입면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김영부 한국전통 건축의 지붕곡선에 관한 수리적 연구.” ,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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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전통목조건축물로 현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성,

격상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맞배지붕의 처마곡선은 팔작지붕의 처마곡선과 곡선기울기 정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맞배지붕에서도 정면 칸 이상의 규모가 비교적 큰 건축물에서는 정면 칸. 5 3

건물보다 처마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을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맞배지붕의. 3

칸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한국전통목조건축물중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국자지, , ,

정문화재 및 시 도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목조건축물은 화재 및 전.․

란과 해체수리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조사 및 해체수리 보고

서 등을 발간하고 있어 건물 부재에 대한 치수가 비교적 상세히 기록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 도유형문화재 중 맞배지붕 칸. 3, 5․

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평면크기가 정면 칸 이상으로 동의 맞배지붕을 대상으로 선정3 38

하였으며 표 맞배지붕의 처마곡선은 평면의 규모에 따라서 그 곡선의 차이가 육안으로( 1),

쉽게 구별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나타나는 정면 칸 이상의 평면을 가진 불전 및 유교건3

축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북한지역의 불전과 시대구분이 모호하고 후대에 많은.

변형이 생기거나 관련 자료가 부족한 일부 불전을 제외한 동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38

하였다 동의 조사대상 중 도면 및 실측조사 자료부족과 갈모산방 및 지붕가구의 부재가. 38

파악이 어려워 조사대상 곳을 직접 현장조사하여 기록하였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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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지정번호 건물명 건립 규모 공포 소재지

1 국보 제 호15 봉정사극락전 1200 3 × 4 주심포 경북 안동

2 국보 제 호49 수덕사대웅전 1308 3 × 4 주심포 충남 예산

3 국보 제 호51 강릉객사문 고려 3 × 2 주심포 강원 강릉

4 국보 제 호13 무위사극락전 1430 3 × 3 주심포 전남 강진

5 보물 제 호263 송광사하사당 1461 3 × 3 주심포 전남 순천

6 국보 제 호50 도갑사해탈문 1473 3 × 2 주심포 전남 영암

7 보물 제 호143 개심사대웅전 1484 3 × 3 다포 충남 서산

8 국보 제 호19 부석사조사당 1490 3 × 1 주심포 경북 영주

9 보물 제 호161 정수사법당 1524 3 × 4 주심포 경기 강화

10 보물 제 호164 청평사회전문 1557 3 × 2 주심포 강원 춘천

11 보물 제 호730 불영사응진전 1578 3 × 2 다포 경북 울진

12 보물 제 호448 봉정사화엄강당 조선중기 3 × 2 주심포 경북 안동

13 보물 제 호834 대비사대웅전 1600 3 × 3 다포 경북 청도

14 보물 제 호663 화암사극락전 1605 3 × 3 다포 전북 완주

15 보물 제 호434 범어사대웅전 1611 3 × 3 다포 부산

16 보물 제 호832 성혈사나한전 1634 3 × 1 다포 경북 영주

17 보물 제 호803 선운사참당암대웅전 1746 3 × 3 다포 전북 고창

18 보물 제 호1120 양산신흥사대광전 1657 3 × 3 다포 경남 양산

19 보물 제 호836 대적사극락전 세기18 3 × 2 다포 경북 청도

20 보물 제 호664 안심사대웅전 1816 3 × 2 다포 충북 청원

21 보물 제 호242 개목사 원통전 1457 3 × 3 주심포 경북 안동

22 보물 제 호449 봉정사 고금당 1616 3 × 2 주심포 경북 안동

표 1 전체 조사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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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붕의 의장적 측면에서 분석한 기존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김득선4)은 한국고건축의 기와지붕이 갖는 의장성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기와,

지붕선의 의장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진을 이용한 조사자의 반응분석을 통해 지붕.

4) 김득선 한국 고건축의 기와 지붕선에 대한 건축 의장적 연구 건국대 석논, , , 1997

순번 지정번호 건물명 건립 규모 공포 소재지

23 보물 제 호145 용문사 대장전 1670 3 × 2 다포 경북 예천

24 보물 제 호272 장수향교 대성전 1686 3 × 3 다포 전북 장수

25 보물 제 호209 선운사 대웅전 1613 5 × 3 다포 전북 고창

26 보물 제 호800 마곡사 영산전 1651 5 × 3 주심포 충남 공주

27 충남 제 호246 광덕사 대웅전 1679 5 × 3 다포 충남 천안

28 경북 제 호358 송림사 대웅전 1686 5 × 3 다포 경북 칠곡

29 보물 제 호1569 돈암서원 응도당 1971 5 × 3 주심포 충남 논산

30 충북 제 호46 법주사 천왕문 1624 5 × 2 주심포 충북 보은

31 경북 제 호325 봉정사 만세루 1680 5 × 3 민도리 경북 안동

32 충남 제 호5 갑사 대웅전 1604 5 × 3 다포　 충남 공주

33 보물 제 호826 귀신사 대적광전 세기17 5 × 3 다포 전북 김제

34 보물 제 호214 강릉문묘 대성전 년1413 5 × 3 주심포 강원 강릉

35 보물 제 호616 영천향교 대성전 1622 5 × 3 익공 경북 영천

36 보물 제 호833 기림사 대적광전 1629 5 × 3 다포 경북 경주

37 경북 제 호214 기림사 응진전
조선후기

추정
5 × 2 다포 경북 경주

38 국보 제 호14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1375 7 × 3 주심포 경북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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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 안정감 있다 아름답다 포근하다로 설명하고 한국의 산과 소나무에 비교하여‘ ’, ‘ ’, ‘ ’ ,

설명하고 있다 한국 고건축의 기와지붕은 의장적으로 시각적인 자연환경과 동일하고 자연.

과 조화를 이룬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민섭5)은 정면사진을 이용하여 정밀한 선의 변화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기와지붕이 이루는 곡선을 현수곡선으로 파악하고 현수곡선을 지붕에서 뿐 아니라 도.

자기 한복의 소매곡선 등에서도 나타나는 한국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곡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경훈6)은 지붕곡선을 조사하여 한국의 자연 중 산의 곡률과 한국건축의 지붕선이 갖는

곡선의 곡률이 비슷한 범주에 있고 한국의 지붕선은 중력에 순응하면서 그 주위를 둘러싸

고 있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

장석하7)는 한국의 지붕곡선의 특질을 풍토적 민족적 특성에서 나온 것으로 자연경관과,

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로 볼 수 있다 전통건축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며 아름다운 요소를, .

갖고 친근감을 가지도록 자연 본래의 특성을 살린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둘째 지붕의 비례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홍석주8)는 팔작지붕의 네 지붕의 전면비례분석을 통하여 건축물의 비례가 처마선을 기

준으로 지붕산당과 기둥하단까지 높이비 의 비례를 이루고 기둥간격과 기둥높이비 또한1:1

의 비례를 이루고 기둥간격과 기둥높이가 건축물의 입면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라1:1 ,

고 설명한다 건축물의 처마 앙고 만곡도는 에 대항하며 대체로 규모가 작. 0.0589~0.1755

을수록 만곡도가 커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장석하9)는 건물의 기단 구조체 지붕의 개 부분 사이에 상관비례가 존재하는데 기단, , 3 ,

부분은 자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반면 구조체부분과 지붕부분은 상관비례가 긴밀하다 지붕, .

높이는 합각지붕의 경우 지붕길이와 긴밀하고 맞배지붕 건물에서는 구조체 높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5) 이민섭 한국고건축 지붕형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논, , , 1980

6) 임경훈 한국 지붕처마선이 가지는 수리적 자연적 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논, , , , 1997

7) 장석하 한국전통건축의 조형의장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논, , , 1983

8) 홍석주 한국전통팔작지붕의 전면비례체 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RP , , 1995

9) 장석하 한국전통건축의 비례체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논, ,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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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붕의 기울기를 보다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나타내고 있다, .

오현탁10)은 지붕기울기가 후대로 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알아내었고 주변상황과 대응,

하여 지붕의 기울기가 조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지사찰의 경우 지붕이 작게 보이는 것.

을 막기 위하여 기울기를 크게 하였다 임란이후 기울기가 급격히 상승하여 세기에는. 17,8

처마길이가 더 길어졌고 기단높이 건물높이가 높을수록 지붕기울기가 급해졌다고 지적하였,

다.

조재영11)은 처마곡선의 외경각을 조사 분석하였다 사람의 접근이 있는 곳에 외경각을, .

크게 함으로써 사람이 건물을 접근하면서 올려다볼때 심한 만곡을 보이도록 의도하였다 처.

마길이에 따라 처마곡선의 만곡정도와 처마곡선의 외경각이 영향을 받으며 건물규모가 증

가할수록 처마곡선며의 외경각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김영배12)는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지붕곡선의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지붕곡선, .

을 비선형의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현수선보다는 차 포물선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고2

있다 지붕곡선도의 경우 용마루곡선의 만곡도의 평균치는 민가 가람 궁궐 향교 서원건축. , > > > ,

으로 나타나고 처마 초매기의 경우 궁궐 가람 향교 서원 민가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 > , > .

맞배지붕의 경우 처마앙곡이 거의 직선으로 나타나고 처마안허리곡은 가람과 향교 서원, , ,

초매기와 이매기의 구분없이 비례곡선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강철13)은 전남 자형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의 부재 평면 처마깊이를 분석자료로 삼, ,一

아 앙곡의 형태를 수리적으로 유형화하고 처마앙곡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추녀높이 처마내,

민길이 정면길이 측면길이 칸수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 .

그 밖에도 장순용14)은 평면계획부터 기둥 도리 보의 종류와 배치방법 구조양식에 대, , ,

해 기술하고 있다 문헌과 기존 전통건축물을 통하여 설계과정을 설명하였다. .

10) 오현탁 전통건축의 지붕기울기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 , 2000

11) 조재영 한국건축 처마곡선면의 외경각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논, , , 1987

12) 김영배 한국건축의 지붕곡선에 관한 수리적 연구 중앙대 박논, , , 1986

13) 박강철 전남지방 전통주택의 형태적 특성과 지붕의 처마곡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권, , , 12 10

호, 1996

14) 장순용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 건축과 환경, , , 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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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선15)은 다포계 맞배집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적 특성을 밝히고 유형화하여 시대적,　

변천을 제시 및 건축사적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포계 맞배집의 구조적 원리 및.

가구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부재의 사용성과 쓰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특히 대상, .

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 건립 원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정만16)은 맞배지붕불전 입면의 변화요인을 평면 시대배경 구조 풍판 축부의 구성, , , ,

등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요소별 변화 양상을 시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불전건5 . ,

축을 경제력의 기반으로 한 건축활동의 일부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도편수를 다룬 연구에서 선명숙17)은 중요무형문화재 호 기능보유자인 도편수 고택영74

의 일상과 건축생활 건축세계관을 다루었다 성장배경과 일생 동안의 건축활동 뿐 아니라, .

전통건축의 시공과정과 연장을 설명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의 한 분야로 다루면서 대목장을 정리하고

목조건축기법 보유자인 신응수와 고택영을 중심으로 조사 정리하였다, .

윤홍로18)는 잡지 건축문화에 전통건축가들인 장인 도면수에 대해 설명하고 전통건축의,

특성에 관한 기사를 쓰기도 하였다.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졌지만 건축요소로서 맞배지붕의 처마곡선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

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방법 과정으로 맞배지붕의 처마곡선을 이루어내는지 그리고 어떤. , ,

지붕부재요소들이 처마곡선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5) 배병선 다포계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논, , , 1993.

16) 박정만 맞배지붕불전 입면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논, , , 2002

17) 선명숙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고택영 선생의 건축세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 삭논, , , 2001

18) 윤홍로 한국의 전통목조건축과 장인 건축문화, , 9008



- 10 -

지붕은 건축물의 최상부에 위치하여 자연의 직사광선과 풍우를 막고 내부공간을 한정시

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는 그 형태와 가구 재료 건축기술 등이 각 지방의 기후. , ,

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붕은 건물의 외관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

므로 의장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19) 지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

성되는데 그 하나는 지붕가구 즉 뼈대이고 또다른 하나는 지붕의 구성재이다 지붕구성재는.

지붕가구를 제외한 부재로 서까래와 부연 추녀와 사래 평고대 연함 부연개판 목기연 목, , , , , ,

기연개판 박공판 방풍판 갈모산방 등의 목부재와 기와 막새 망와 치미 용두 취두 잡, , , , , , , , ,

상 토수 등의 토제품 청석 등의 광물성 재료나 풀잎 갈대 볏짚 띠 삼껍질 등의 식물성, , , , , ,

재료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20) 그런데 이 피복재료와 지붕의 가구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지붕의 재료가 무거운가 가벼운가에 따라 지붕가구의 정밀도가 달라진다.

원시시대 건축의 경우 지붕의 재료는 수렵과 채취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구하기

쉬운 식물성의 재룔를 사용하였을 것이고 가구도 가장 간단한 구조로 하였을 것이다 현재, .

도 초가들은 풀잎이나 볏짚 등을 지붕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와지.

붕의 발달로 지붕부의 많은 하중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가구의 구조가 발달하였다고 판단되

며 하중으로 인하여 부재간의 결구가 견고할 필요가 있었고 무거운 기와를 올린 처마를, ,

내밀기 위하여 출목을 가진 공포구조가 발달되었다고 생각된다.

지붕은 자체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벽체구조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지붕구조는 벽,

체 각 부분은 상호 연결시켜 준다 특히 한국과 같이 장마철이 있는 곳에서는 지붕은 공간.

을 덮어 주는 구조일 뿐 아니라 건물 외부로 연장되어 벽체 창 문 등을 보호해 주는 구, ․ ․

19) 박진기 조선시대 사찰 불전의 처마내밀기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7

20)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목조 보성당, , , 1992.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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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다 그러므로 처마구조가 많이 발달해서 한국건축의 특유한 공포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고건축물에서 보이는 지붕의 여러 형식은 중국 건축의 영향권 안에 있었으나 세부기법

에서는 우리 풍토와 기후 등에 알맞게 조절되었다 그것은 지붕의 경사에서 느낄 수 있으며.

건물 높이에 대한 처마길이 앙곡 등에서도 알 수 있다 지붕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맞배지, .

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외쪽지붕 삿갓지붕 육각 팔각 다각, , . , , ․ ․

지붕 등과 지붕을 이어 내린 이어내림지붕 등이 있다.21)

맞배지붕(1)

맞배지붕은 팔작지붕과는 달리 충량22) 추녀 사래 갈모산방 선자연 등의 부재가 존재, , , ,

하지 않는 지붕을 말한다 추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팔작지붕에 비해 앙곡이나 안허리 등.

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며 측면에는 장연이 걸리지 못하므로 처마가 존재하지 않는다.23)

따라서 측면에는 하중이 적게 걸리게 되고 대부분이 측면공포를 가지지 않는 결과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맞배지붕의 지붕가구는 팔작지붕에 비하여 간단한 가구를 가지고 있다 이.

는 팔작지붕과 달리 부재가 적게 들며 따라서 품도 적게 들고 시공이 간편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지붕은 경제적 기술적인 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 .

이유에서 팔작지붕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에 맞배지붕이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배지.

붕은 여타의 지붕에 비해 가장 간단한 지붕의 형식을 가진 장점이 있지만 측면에 처마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수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또한 측면처마 내밀기는 캔틸레버 형식으로.

도리가 돌출되며 처마를 내미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풍판( )風板 24)으로 측면을

21)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목조 보성당, , , 1992.Ⅴ

22) 충량 은 측면이 칸 이상인 건축물에서 내부에 기둥이 생략되는 경우 측면 외진평주와 내진고주를 잇( ) 2衝樑

지 못하고 보의 한쪽에 외진평주에 올려놓아 한쪽은 대들보 위에 올려놓게 된다.

23)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 , p.186

24) 풍판 은 맞배지붕에서 박공으로 끝나는 경우와 박공 아래로 판재를 이어대 마감하는 경우로 조선시대( )風板

맞배건물에서는 대부분 볼 수 있으나 현존하는 고려시대 맞배건물에서는 볼 수 없다 이로 미루어 풍판은 나.

무가 부족하여 측면지붕을 길게 빼지 못하는 조선시대 맞배건물에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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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풍판으로 측면가구 전체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측면가.

구 중 기둥하부의 노출은 풍판으로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기둥하부의 부식으로.

기둥전체를 교체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며 부재의 서로 다른 재료 사용으로 이질감,

이 나타난다 이러한 취약점에 의해 출목수가 늘어나는 조선시대에 팔작지붕이 등장하기 시.

작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팔작지붕(2)

팔작지붕은 우진각지붕과 같이 사면 모두 처마를 구성하고 있으며 측면에 합각면을 가

지고 있는 지붕이다 팔작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의 아랫부분에 경사지붕을 덧붙여 우진각.

지붕처럼 만든 것으로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의 형태를 절충한 것이다 지붕의 형태적인 면.

에서 볼 때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을 절충한 형식으로 볼 수 있지만 팔작지붕의 세 가지,

기원25) 중에서 맞배지붕의 사주 에 퇴를 달아 가적지붕( )四柱 26)을 만들었다는 견해는 팔작

지붕이 형태적 변화에서 발생되었다는 논리에 근거하므로 남방과 북방지역을 막론하고 어

디서나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진각지붕 측면의 상부에 환기공을 둔 데에서 팔작지붕이 발전되었다는 견해는 두 가

지의 가정이 가능하다 즉 팔작지붕의 형식이 기후가 온화하고 습기가 많은 남방지역의 고.

상 건축에서 실내공기의 자연환기를 위하여 우진각지붕의 측면 상부를 개방함에 따라 팔작

지붕이 발생하였다는 가정인데 이는 남방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설과 전혀 다른 것

은 아니다 즉 남방지역에서 우진각의 지붕을 사용하면 환기가 잘 안되어 불편하므로 지붕.

측면에 개구부를 두게 되고 이 경우 비를 막기 위해 역사다리꼴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27) 이를 보면 우진각지붕에서 팔작지붕이 출발하였다는 위의 가설 모두 의미가 있

는 것이다.

25) 팔작지붕의 기원 중 첫 번째는 맞배지붕의 사주에 퇴칸을 내어서 성립되었다는 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

진각지붕의 측면 상부에 환기공을 둠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설 진화의 이론과는 달리 팔작지붕이 남방에서 독,

자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 배병선 다포계 맞배집의 관한 연구: , , p.78, 1993.

26) 맞배지붕의 박공벽에서 달아낸 외쪽지붕으로 꾸민 것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 , , p.154, 1998.

27) 배병선 다포계 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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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각지붕(3)

사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는 형태의 지붕이다 초가집의 대부분이 우진각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살림집의 안채에 우진각지붕이 많다 사찰 등 권위가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우진각지붕이 거의 사용되지 않으나 숭례문과 흥인지문의 경우에는 우진각지붕을 사용하고

있다.28)

인류가 동굴이나 나뭇가지 위에서 생활하던 시대를 벗어나서 땅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지붕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맞배지붕과 모임지붕이

었으리라 생각된다.29)

그림 2 가형토기. 그림 3 지상주거의 발달.

이 세 가지의 지붕형식이 가장 짓기 쉬운 원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데 또 하나 생각하여야 할 사실은 맞배지붕은 만들기가 쉬울 뿐 아니라 특수한 부재가 적

어 수리하기 쉬우며 용풍과 개방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붕의 구조로 인하여 지역.

28) 박진기 조선시대 사찰 불전의 처마내밀기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 , 2007, p.6

29)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 , 2007, 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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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분없이 많이 사용 되었으나 특히 습도가 높은 남방지역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

림2, 3).

그림 4 안악 호분 주방도. 3

우리나라 선사시대 수혈주거지 가운데 원형과 방형의 평면을 가진 신석기 시대의 주거

지들은 대부분 모임지붕을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상에 서까래를 꽂아서 지붕을 이

루는 형식에서는 그 평면의 형태상 모임지붕이 가장 손쉽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것이었으리

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황북 봉산군 지탑리유적 평남 온천군 궁산유적 함북 옹기군 서포. , ,

항유적 서울 암사동유적 등은 이 시대의 대표적 유적인데 원형이나 방형의 모임지붕으로,

복원할 수 있는 주거지가 대부분이다 그림( 4).30) 그러나 청동기 및 초기철기 시대에는 수

혈주거의 평면에서 정방형인 것과 함께 장방형으로 바뀐 것이 나타나는데 서까래가 땅위에

서 떨어지면서 벽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지붕은 정방형인 것은 모임지붕 장방형인 것은,

평면상의 내부기둥 배열로 보아 맞배 또는 우진각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31)

고구려의 벽화고분에 나타난 건축도들은 이미 삼국시대에 기와를 올린 맞배지붕형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예로 안악 호분에 그려진 주방도를 들 수 있다. 3 .

이 그림은 측면의 가구까지도 알 수 있게 그려졌는데 측면 가구는 소슬합장을 둔 단량(單

30)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 , 1996, p.38~43

31) 배병선 다포계 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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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물로 칸으로 갈라서 한쪽은 부엌으로 또 다른쪽은 배선장으로 사용하였던 간소) 2樑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삼국시대 맞배지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물로는 가야와.

신라의 가형토기를 들 수 있는데 토벽을 가진 주거와 고상식의 창고로 추정되는 건축물을

모방한 것으로 지붕이 맞배지붕으로 간단히 처리되어 있다.

그림 5 가야시대 가형토기.

이와 같이 고상식 가형토기를 통해 당시 건물의 형태를 추정해 보면 평면형태는 칸1 ×1

칸 혹은 칸 칸의 단순한 평면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출입구는2 ×2 ,

측면에 있는 형태가 보편으로 나타난다 그림( 5).32) 삼국시대에 기와를 올린 각종 지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가운데 맞배지붕은 회랑이나 창고 등 실용적인 작은 건축물 뿐

아니라 고급의 주택 등 여러 가지의 용도의 건축물에 쓰였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중심건축.

물은 팔작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이 역시 많았다고 한다 이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붕형태는 우진각지붕으로 나타났다.

32) 이병건 발해 개돌유적에 관한 건축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 , , 2001,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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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덕흥리 고분벽화. 그림 7 덕흥리 고분벽화 호 묘사도. 12․

맞배지붕의 지붕가구는 용마루와 내림마루로만 구성되어 용마루와 추녀마루로 구성되는

모임지붕이나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로 구성되는 팔작지붕과 비교하여 지붕가구의 형, ,

태가 비교적 간단하다 또한 측면지붕이 없으므로 측면 지붕가구의 부재는 팔작지붕과 달리.

많은 부재가 사용되지 않고 간단하게 구성되어 전체적인 구조를 판단하기 용이하다 또한.

모임지붕이나 팔작지붕과 달리 비교적 하중이 적은 편이다.

지붕이 앞뒤로만 형성되어 우주상 의 복잡하고 고도의 장식 결구기술이 요구되( )隅柱上 ․

는 귀공포 대신에 평신포 로 해결한다( ) .平身包 33) 이는 팔작집에 비해 목부재의 수요가 그만

큼 적게 들어 시공의 간편화 공기의 단축 노동력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기술적 의장적, , ․ ․

인 측면에서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전후면으로만 공포대가 구성되어 측면에는 별.

도의 가구수법이 구사되므로 상부하중이 전 후면으로 집중되어 측면에는 비틀림이나 횡력․

에 약한 단점이 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보방향으로는 측벽과 내부 가구구조를 동일하.

게 처리하고 도리방향으로는 여러 겹의 뜬장혀로 긴결 보강하는 가구수법이 적용되었다, .34)

단층 불전인 경우 측벽에 개의 고주를 세우고 차적으로는 창방 또는 평방을 보방, 1~2 , 1

향으로 서로 결구시킨다 차적으로는 공포의 제공 살미 내단 또는 종량을 주심 도리와 결. 2

33) 배병선 다포계 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1993, p.72

34) 김동우 한국 맞배집의 가구 및 공포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3, p.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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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켜 구조적인 단점을 보강하는 수법을 구사하였다 도리방향으로는 내고주 와 측. ( )內高柱

고주 를 도리 장혀로 서로 연결시키고 다시 뜬장혀로 긴결해 보강하게 된다 이때( ) , .側高柱 ․

중요한 것은 측면 칸 건물인 경우 내부 또는 측벽의 고주간을 도리 또는 뜬장혀를 대공과3

결구시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고주와 측고주를 동일선상에 놓은 소위 정치

법35) 이 주로 적용되었다( ) .正置法 36)

그림 8 귀신사 대적광전 종단면도.

출처 한국의 고건축:

또 내부와 측벽간의 기둥 배치는 크게 가구수법 과 평면 및 내부 공간활용계획( )架構手法

과 상관성이 높다 가구수법은 측면이 단칸 또는 칸인 경우 측벽에는 고주와 보방향 가구. 2

재로만 결구되고 중도리 장혀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측면 칸 이상인 경우에는 내외, . 3․

고주의 정치법은 중도리 장혀의 결구위치가 지붕 변작법 에 직접적인 관계성을 가( )變作法․

지게 된다.

불전 의 내고주는 불단 을 갖춘 후불벽 고주로 사용될 경우에 각종 예( ) ( ) ( )佛殿 佛壇 後佛壁

배 및 장엄구에 의한 내부공간의 규모와 시각적 감각적 위계 및 공간성격을 규정하게 된․

다 맞배집은 추녀나 충량 공포 등 대부분 목재 또는 짧고 대량의 수효와 가공이 요구되는. ,

부분이 팔작집보다 적어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또 귀처마의 선자연 서까래걸기 충량. ,

35) 정치법 이주법과 같은 내주의 위치에 따른 분류는 측면 평주와의 위치 관계에 따라 나눈 것이다 측면 평, .

주와 내주의 위치가 일렬상에 있을 경우 정치법 위치가 어긋날 경우 이주법이 되며 감주법은 전면 혹은 후, ,

면의 내주를 생략한 수법으로 대다수의 불전에서 전면의 내주는 감주법이 사용되었다.

36) 이우종 단층 불전 내주의 결구 및 배열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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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면 공포결구와 같은 정밀한 맞춤과 이음가공을 위한 장인의 기술력에도 다소 부담감

이 적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측면 박공이 노출되므로 우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박.

공을 길게 빼낼 수 밖에 없고 이는 내 외부를 연결하는 곧은 장재의 도리재가 많이 필요, ․

하게 된다 또 조선후기에 대량과 같은 장재 생산 및 길이의 한계로 내부 보간의 확장이 다.

소 제한되자 보간보다는 도리간의 확장이 훨씬 유리하다.

지붕의 하중은 건물전체 하중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지붕마감재로 사용되는.

기와의 하중과 자연스러운 곡선형의 지붕선을 이루기 위해 서까래 장연과 단연 의 위에 쌓( )

여지는 적심과 보토의 하중은 지붕전체하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동일한 크기의 평면.

에서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의 지붕표면적은 대략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1: 0.85 .37)

즉 지붕표면적만큼 하중이 증가하므로 지붕하부구조는 좀 더 치밀한 결구법을 사용하게 된

다.

지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개의 도리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삼량식 가구법은 불3 .

전의 평면 크기에 따라 사량 평사량 오량 반오량 일고주오량 칠량 일고주칠량 쌍고주, , , , , , ,

칠량 심고주칠량 구량 일고주구량 쌍고주구량 등으로 확장된다, , , , .38) 사찰의 중심 건축물이

되는 불전은 대부분 량 이상의 가구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배지붕의 가구형태5 .

는 일반적으로 규모와 내부공간구성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특히 불전의 경우 불전내부에 불.

단의 크기 본존불의 종류 협시불의 봉안여부와 후불벽의 구성 여부 요구되는 내부공간의, , ,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

지붕의 가구법은 공포의 양식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심포식 다포식 익. , ,

공식 하앙다포식 다포익공절충식 등은 각기 가구법이 다르고 형태도 다르다 보 도리 등, , . ,

을 기둥에 직접 지지하기보다는 공포재를 짜고 그 위에 걸치고 얹혀지는 결구법을 쓰고 있

다.

37) 김찬영 조선후기 다포 불전의 비례체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2003.

38)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목조, , 1993, p.255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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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포의 사용이 언제부터였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세기 고구려 고. 4, 5

분벽화에 나타나는 발달된 공포구조를 보아 이보다 훨씬 앞서 공포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공포의 변천을 보기 이전에 우선 변천에 따른 구분이 지어져야 할 것이다 구분. .

은 가지로 원시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누게 된다 우선 원시시대에는 수혈주거로부터 시작4 , , , .

하여 발전된 시기이며 고대는 삼국시대 즉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로 나뉘며 중세는, , , , ,

고려시대이며 근세로는 조선시대에 해당된다 수혈주거를 공포의 변천에 구분지은 이유는, .

수혈주거에서 공포의 이용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서까래가 지면에서 떨어져 처,

마를 이룰 때 부터는 기둥과 보 그리고 서까래 사이에는 공포를 이룰 수 있는 부재가 놓일

수 있다.39) 이들 부재는 처마를 깊게 내밀 때 또는 보를 보강하는데 구조적으로 필요하며,

바로 이러한 부재의 조립이 공포 발전의 시작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시시대의 공포의 발생.

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생으로 점차 한나라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달된 공포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한나라의 석궐이나 명기에 나타나는 공포의 형태와 고구.

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공포는 서로 통하고 있다 그리하여 발달된 공포를 사용하게 된 시기.

를 고대로 보게 되었다.

영조법식 에는 공포라는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공포는 주두 소로 첨. , ,「 」

차 제공 한대 살미 등이 조합하여 처마 끝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부재이며 역학적인, , ,

기능 이외에 장식적 기능도 겸하고 있는 부재이다.40) 서양건축은 평면의 단변방향으로 출

입구가 있는 까닭에 그 지붕은 처마를 깊게 낼 필요가 없으므로 벽까지만 덮으면 되지만

동양 건축은 장변방향으로 출입구가 있는 까닭에 처마를 깊게 돌출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

겼다 그러나 장혀만 가지고는 처마의 돌출된 길이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서 출목을 가진. ,

두공계통의 구조형식이 생기게 되고 캔틸레버 구조 원리에 의해 지붕하중을 지탱하도록 발

전하게 되었다.41) 공포는 동양건축에만 보이는 특색 있는 수법으로 건물의 형식을 결정지

어주는 중요한 부재이며 이러한 공포의 특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예민하게 나

39) 김성수 조선시대의 목조건물에 나타난 공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1981.

40)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목조, , 1993, p.173Ⅴ

41) 윤장섭 한국건축 목조공포형식 발전과정 고찰 고대두공의 기원과 발전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권, - , 21

호75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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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요소가 되었다 공포의 구성부재는 기둥 바로 위에 놓인 첨차 첨차와 첨차 사이를. ,

연결시켜 주는 소로 첨차 위에 놓이는 장혀로 되어 있다, .

공포형식은 대별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형식은 다음과 같다. .

주심포계 맞배지붕(1)

주심포계 건물에는 맞배지붕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가구법이라 알려져 왔다 이는.　

현존하는 려말선초의 주심포계 건물 중에 맞배집이 많기 때문이다.

주심포계 맞배지붕 건물은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과 달리 측면에 충량이 없이 대들보 위

에 놓인 대공과 결구된 뜬장혀가 측력을 부담한다 주로 도리 방향으로 뜬장혀를 여러 겹.

보내어 대들보 위의 대공과 결구한다 그리고 보와 도리는 우미량이나 초방 등으로 서루 연.

결시킴으로써 뼈대를 보강하고 있다 맞배지붕의 가구는 측력이 약하므로 측면에서 내부 종.

단면과 결구하여 지붕과 벽체가구가 엿물리도록 한다 이런 결구방법을 통해 측력에 의한.

가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하는 것이다 그림( 9).42)

그림 9 수덕사 대웅전 측면가구.

주심포계 맞배지붕 건물을 나누어보면 전형적인 맞배지붕의 가구외에 초방집과 우미량

집으로 분류된다 초방집은 각 중도리와 대공 대공과 주심도리를 초방으로 연결하여 뼈대. ,

를 보강한 건물로 현존하는 유구에는 봉정사 극락전이 있다 초방은 겹보가 단순한 형태로.

42) 반정인 주심포형식 공포의 변천과정과 결구유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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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해져서 연결재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이 건물의 또 다른 특징은 초방과 함께.

합방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우미량집은 주심도리부터 중도리까지 우미량.

으로 보강하여 만든 건물이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등이 있다. , .

우미량은 수덕사 대웅전과 같은 고식가구에서 연결하는 합장재와 서까래를 써서 겹지붕틀

을 꾸미는 가구법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는 후기로 갈수록 다시 우미량과 소슬합장의 두.

갈래로 변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포계 맞배지붕(2)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은 다포를 올리고 있으면서 맞배지붕을 올린 건물이다 다포계 팔.

작지붕 건물에 비해 측면 지붕의 하중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측면에 공포가 배열.

되지 않으며 충량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건물의 횡방향으로 장혀가 대들보 상단의 대공.

과 결구하여 측방형력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충량이 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평면상에.

서 내부고주도 측면의 평주와 일치하게 위치한다 대부분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은 이와.

같이 계획되어져 전 후면의 가구만 다포형식으로 꾸며질 뿐이고 내부가구에 있어서는 주심,

포 건물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현존하는 유구만도 여동 이상이다. 100 .

그림 10 장곡사 하대웅전 종단면도.

대표적인 건물로는 개심사 대웅전 대전향교 대성전 전주 경기전 등을 들 수 있다 그, , .

런데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 중에는 이와는 다른 형식이 있다 이는 팔작지붕 건물의 지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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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하여 맞배지붕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가구는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측면에도 공포와 외목도리가 배열되고 내부에는 충량이 설치된다 이것은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 개수를 통해 지붕의 형태를 맞배로 변형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구의.

형식은 장곡사 하대웅전 그림 안심사 대웅전 강화 정수사 법당 등 여동이 있다( 10), , 10 .

목조건축의 입면구성은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 지붕면이 입, , ,

면상 전체의 반을 점유하며 시각적 조형감각과 건물의 인상을 좌우한다, .43) 이러한 지붕의

구성은 수많은 부재로 이루어지며 건물의 외형과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지붕은 그 넓이만큼 공간을 한정지어 주며 그 조형어휘로써 거주자의 신분 경제력, , ,

기호 등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

지붕에서 중요한 점은 처마가 어느 정도 돌출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것이 결정되므로써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긴 서까래만으로는 돌출된 길이를 지탱 할 수 없으므.

로 출목을 가진 두공계통의 구조형식을 개발하여 캔틸레버식 구성원리에 의하여 지붕의 하

중을 지탱시키도록 발전시켜 왔다.

처마부에 나타나는 비례기법은 중국 일본이 모듈부재에 의해 일률적이며 일자적인 비․

례체계를 가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주심포계 다포계 모두 모듈부재에 의해 일차적인 비․

례체계를 가지지 않고 차 차 등의 다단계 과정을 거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비례기법을2 , 3

보이고 있다 처마내밀기 역시 이러한 다단계를 거쳐 구성부재와의 관련성과 임의성을 통해.

결정되어진다.44)

처마의 돌출정도 즉 처마깊이는 홑처마일 경우는 주심도리에서 서까래 외단까지의 길,

이이며 겹처마일 경우는 주심도리에서 부연 외단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그리고 이 처마깊, .

이로 이루어지는 처마공간 정확히 말하면 처마밑공간은 건물의 기둥이나 벽체에 연석으로,

43) 박진기 조선시대 사찰 불전의 처마내밀기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 , 2007

44) 고영훈 한국목조건축물의 처마내밀기의 비례기법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 , 1991.10,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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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기단과 벽체밖으로 내민 지붕처마깊이로 구성되어진다.

건물보호기능(1)

처마공간은 계절변화에 의한 태양고도에 따른 일조량의 조절과 우수에 대한 벽체의 보

호 장마철 습한 공기에 대한 통풍의 도모 그리고 겨울철 지면복사열의 포용 등을 위하여,

전통건축물에서는 어김없이 채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현대건축과 같이 시멘트나.

인공 재료로서 방수나 단열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고건물에서는 처마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일사광선의 조절 빗물 각도의 고려를 의식하고 처마깊이를 결정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전통, .

건축물을 보면 처마끝은 보통 기둥 밑으로부터 도 내외에 있는 것이 많다30 .45)

즉 주심을 수직으로 초석 상면에서 도를 잡으면 연함의 외목과 일치하는 것이 많다30 .

이 도 내외의 각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아직 분명치 않으나 하지와 동지때의 태양의30

남중고도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동선처리기능(2)

처마공간은 내부와 외부의 구획된 대상사이의 관계의 공간이 된다 마당에서 보면 내부.

이고 방에서 보면 외부인 내부이면서 외부인 공간이 된다 이 처마공간은 보통 기단을 높여.

서 공간의 독립성이 더 보장되며 이에 툇간을 붙여 툇마루를 놓으면 더욱 독립적인 공간이

된다.

툇마루는 외기와 터져 있어서 외부공간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의 성질을 보장한다.46)

건축물이 안정감을 갖도록 축부 전체를 약간 추상으로 만들어 착시현상에 의해 상부가

45)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 , 1993, p.242

46) 이은정 박언곤 전통주거건축의 처마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권 호, , , 18 1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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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져 보이지 않도록 기도한 기법은 그 역사가 오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유명한.

예로는 그리스 건축에서 보여주는 측주 의 안쏠림이지만 이러한 기법은 단지 그리스( )側註

건축에서만 볼 수 있는 국한된 수법은 아니고 고금동서를 통해 널리 사용되었던 기법이다.

그림( 11)

그림 11 그리스 판테온신전의 착시교정기법.

실제로 건물에서는 사이기둥보다 모서리 기둥에 하중이 더 많이 걸린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기둥간격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면 모서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게 된다.

고대 그리스 건축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서리

부의 기둥간격을 보통의 기둥간격보다 좁게 만들었다.

또한 배흘림이 없는 직주 로 했을 때보다 안정성과 견고성을 추구하기 위해 기둥의( )直住

아래쪽 지름을 위쪽 지름보다 크게 만드는 배흘림 기법을 사용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구.

조적으로 견고할 뿐 아니라 사용하면 구조적으로 견고할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남성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갖는다.

사람들은 긴 수평선을 보면 중앙부가 퍼진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착시현상이.

규모가 큰 신전건축 등에서 일어나는데 건물 입면의 중심부분을 볼록하게 만들어 이를 보

정하였다 이와 반대적으로 수평선의 중앙부가 쳐져보이는 착시현상과 함께 여러개의 수직.

선이 서 있으면 윗부분이 벌어져 보이는 착시현상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이 착시현상을 교.

정 하기 위해 기둥들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고대로부터 건축물의 착시현상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그에 대한 보정이 여러 가지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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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전통건축에서.

도 착시현상을 보정하는 수법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귀솟음과 안쏠림 그리고 배

흘림 기둥이다.

건물의 몸체부분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과 함께 지붕은 양쪽 단면부분이 배가 욱은 모

습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착시현상을 교정하기 위해 건물 단부의 기둥을 높게하는 귀솟.

음의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과 연계하여 몸체에서 뿐 아니라 지붕에서 양쪽 단부를 올. ,

려줌으로써 지붕 양쪽 단부가 처져 욱은 지붕의 모습으로 보이는 착시효과를 교정하기 위

한 방법으로 지붕곡선이 사용되었다 귀처마가 면처마보다 밖으로 빠져나온 안허리곡은 앞.

에서 설명한 두 가지 이유로 건물의 귀부분이 들어올려짐으로 안으로 쏠려보이는 착시현상

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공간적으로 볼 때 들어올려짐으로써 공간감이 떨어.

지고 공간이 개방되어 공간감이 떨어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현상이 생긴다 이를 보완하.

기위해 지붕을 수평적으로 밖으로 내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이 때 생기는 처마 밑 공

간이 커지도록 계획하였다.

서까래로만 구성된 지붕 중앙에서와는 달리 지붕 양쪽 단부에는 부재들이 집중되어 있

다 추녀 사래 선자서까래들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무겁게 느껴진다 이러. , , .

한 지붕 양쪽 귀부분을 의도적으로 위를 향하도록 올려줌으로써 실제 지붕보다 가볍게 보

이도록 계획하였다.

귀솟음이란 귓기둥을 평기둥보다 높게 하여 실제로 건물의 모퉁이부분을 높게 만듦으로

써 건물의 양단부가 쳐져보이는 현상을 보정해주는 기법이다.47) 고대 그리스 건축에서 중

앙부를 높게 만드는것과는 반대의 수법을 써서 건물을 만든 것이 특이하다.

중국의 경우에 송 대에 발행된 건축전문서인 영조법식 에서 그 설명을( ) ( )宋 營造法式「 」

찾아볼 수 있고 그 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요 금 대의 유구에서도 귀솟음의 기법, ( ), ( )遼 金

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명 대의 유구에서는 그 흔적이 사라지고 있으며 청 대에. ( ) ( )明 淸

발행된 공부공정주법칙례 에서도 기둥에 관한 기록중에 이미 귀솟음이나( )工部工程做法則例

47)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 , 2007,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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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쏠림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특히 공부공정주법칙례 의 구절 중 각주산주주법역동( ) (工部工程做法則例 角住山住住法亦

)同 48)이라 하는 구절이 보이나 솟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사항이 발견된다.49)

일본의 경우도 무로마찌 시대 초기까지 귀솟음 수법이 보이고 있으나 그 후에 거의( )室町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다 귀솟음의 기법에 대해 이렇다 할 만한 충분한 자료 소개는.

없고 최근 발간된 수리 보고서에 가끔이 관계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문헌으로서, .

귀솟임이나 안쏠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역시 중국의 건축전문서 영조법식(營造法「

제 권 대목작 제도 중 주 부분에서 용주의 제도) 5 ( )式 住」 5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營造法式 至角則隨間數生起角株≪ ≫ ……

若十三間殿當則角住比平住生高一尺二寸

(平住謂當心間兩住池 自平

住疊進向角漸次生起令勢圓和

如遂間大小不同 卽隨宜加減

)他皆倣此

. . .十一間生高一尺 九間生高八寸 七間生高六寸

. .五間生高四寸 三間生高二寸 51)

48) 각주산주주법역동 귓기둥과 사잇기둥은 만드는 범이 동일하다( ) :角住山住住法亦同

49)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 , 1993, p.174

50) 용주 의 제도는 기둥을 조작하는 제도이며 기둥 의 주경 은 구옥의 대소에 의하여 정해진다( ) , ( ) ( ) .用住 住 住經

전각 재 설 내지 재 청당 재 설 기타 재 설 내지 재2 2 ( ) 3 ( , ), ( ) 2 1 ( ), 1 1 ( ) 2 (兩材兩契 三材 廳當 兩材一 契 一材一契 二

옥내 기둥의 높이는 모두 처마기둥을 기준으로 하여 거세 에 따라서 그 길이와 장단이 정해진다), ( ) .材 擧勢

만약 부계낭사 이면 그 부계 처마기둥은 아무리 길어도 간의 너비를 넘지 못한다 기둥은 평기둥에( ) , .副階廊舍

서부터 시작하여 귀기둥에 이르기까지 간수에 따라 차례로 원화하게 높아지는데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귀솟,

음 귀기둥이 평기둥보다 귀솟은 높이를 귀솟음 높이 라고 한다 간의 너미가 똑같지 않아도 이( ), ( ) .生起 生起高

귀솟음 높이를 참작하여 적당히 가감하게 된다 출처 영조법식 국토연구원 옮김 대건사.( : , , , 2006, p.196)

51) 기둥은 반드시 건물의 칸수에 따라 귓기둥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칸 전당전각 청당이면 귓기둥을 평. 13 ( + )

기둥에 비해 척 촌을 높인다 평기둥은 어칸의 양쪽 두 기둥만을 가리킨다 기둥은 곡선을 그리듯이 귓기1 2 .( .

둥으로 갈수록 높인다 간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이는 높이를 적당히 가감한다 다른것도 모두 이에. .

따른다 칸이면 척을 높인다 칸이면 촌을 높이다 칸이면 촌을 높인다 칸이면 촌을 높이다 칸.) 11 1 . 9 8 . 7 6 . 5 4 . 3

이면 촌을 높인다 출처 오현탁 전통건축의 지붕기울기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 .( : , , ,

2000.)



- 27 -

위와 같이 건물의 귀솟음의 높이는 정면 칸 건물일 때 촌을 시작으로 칸 늘어날 때3 2 2

마다 촌씩을 늘려가고 있다 평기둥과 귓기둥 사이의 기둥들은 영세원화 즉 곡2 ( )令勢圓和

선을 그리듯이 만들도록 했으므로 앞에서 규정된 치수의 중간값에서 적당히 선택하여 사용

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간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적당히 높이를 가감한다는 구절로 보.

아 이 법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어느정도 유연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귀솟음 수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삼국시대 유구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유구를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유구로서는 유감스럽게도 목조건축이 단 한 채도 남아.

있지 않아 목조 유구에서의 기법은 찾아 볼 수 없으나 남아있는 석조유구에서는 그 기법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 석조물에서까지 안쏠림 수법이 보이는 것은 당시의 건축의장에 대.

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52)

안쏠림이란 두 개 이상의 수직선이 있을 때 상부가 바깥으로 벌어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교정하기 위해 귓기둥을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건물의 안쪽으로 기울여 세워 건물이 안정

감있게 보이도록 하며 구조적으로도 안정을 꾀한 기법으로 오금이라고도 한다.53)

이 수법은 영조법식 에서 측각“ ” ( )側脚 54)을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營造法式 凡立住 竝令住首微牧向內 住脚微出向外 謂之側脚≪ ≫ ……

( )每屋正面 謂 住首東西向者 隨住之長梅一尺 卽側脚一分

( )若側面 謂 住首南北相向者 每長一尺 卽側脚八厘

至脚住 其住首相向各依本法

( )如長短不定 卽此加減

52)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 , 1995, p.165

53)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 , 2007, p.110

54) 측각 안쏠림법 은 기둥은 그 머리가 약간 안쪽으로 기울고 그 뿌리가 밖으로 약간 기울도록( , , ) ,側脚 側脚法

세워진다 그 기둥머리가 동서에서 상향하는 정면은 기둥길이의 척마다 안쏠림 분 남북에서 상향하는 측. 1 1 ,

면은 척마다 안쏠림 리로 하고 귀기둥머리도 이런 법에 의하여 상향한다 기둥길이의 장단이 똑같지 않아1 8 , .

도 이 법에 준한다 출처 영조법식 국토연구원 옮김 대건사.( : , , , 2006,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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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下側脚墨 於住 十字墨心裏 再下直墨 然後載住脚住首 各令平正55)

즉 정면의 기둥열에서는 기둥높이의 을 안쪽으로 들이고 측면의 기둥열에서는 기1/100

둥높이의 을 안쪽으로 들여서 만든다는 법칙이다 따라서 귓기둥은 건물 내부 방향8/1000 .

으로 약 의 각도를 이루면서 쏠리게 만들어진다45° .56)

또한 기둥을 재단하는 법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기둥 상 하단에 십 자로. ( )十․

먹줄을 쳐서 기둥의 중심을 표시한 후 다시 기둥 측면에 상 하단의 중심을 잇는 중심선을․

그린다 이후에 그려진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각에 맞도록 기둥의 상하단을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붕곡은 지붕처마곡선이라 하는데 이는 차원 곡선으로 앙곡과 안허리곡으로 나타난‘ ’ , 3

다 앙곡은 입면상 귀처마가 면처마보다 휘어오른 것으로 이를 처마허리 조로 등으로 표. , ,

현한다 안허리곡은 평면상 귀처마가 면처마보다 휘어내민 것을 말하는데 이를 처마안허. ,

리 후림 등으로 표현한다, .57)

지붕곡은 중국 일본 한국의 건축에서 목가구조 형식으로 비슷한 형태이면서 각기 다른, ,

모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지붕곡은 일정한 반곡점을 지니지 않은 완만한 곡선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붕의.

형태를 좌우하는 지붕곡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의장적인 성격이 강하고 지붕곡을 사용함

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붕의 형태를 좌우하는 지붕곡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의장적인 성격이 강하고 지붕

55) 무릇 기둥을 세움에 있어서 기둥머리는 약간 안으로 들이고 기둥하단은 약간 밖으로 낸다 이를 측각이라.

한다 모든 건물의 정면기둥머리가 동서방향으로 있는 것을 이름은 기둥길이 척마다 분씩 측각을 두고. ( ) 1 1

측면 기둥머리가 남북방향으로 있는 것을 이름은 척마다 리씩 측각을 둔다 귀기둥머리가 상향하고 있는( ) 1 8 .

것도 모두 이 방법에 의한다 기둥길이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에 따라 더하거나 뺀다 기둥에 측각먹줄을 칠. .

때에는 기둥에 십자로 먹줄을 치고 중심에서 다시 아래로 수직 먹줄을 친 뒤에 기둥밑둥과 기둥머리를 재단

하여 이를 각각 평정한다 출처 오현탁 전통건축의 지붕기울기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 , ,

위논문, 2000.)

56) 오현탁 전통건축의 지붕기울기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0.

57)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목조, 5,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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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지붕 양쪽 단부가 지속적인 하중 팔작지붕의 경우 추녀의,

무게에 의해 원래의 형태보다 처질 것이다 지붕의 양단부가 처지게 되면 지붕은 배가 하늘.

로 솟은 모양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팔작지붕의 경우 미리 무거운 추녀가 위치,

한 지붕의 귀부분을 들어올려줌으로써 시각적으로 중력에 따라 지붕 중앙부분이 자연스럽

게 쳐진 것처럼 보이도록 미리 유도하였다.58)

58) 배치민 전통목조건축의 지붕곡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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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건축물명 규모 정면길이 측면길이 장단변비

1 봉정사극락전 3 × 4 11.7 6.9 0.60

2 수덕사대웅전 3 × 4 14.2 10.8 0.76

3 강릉객사문 3 × 2 11.6 4.7 0.40

4 무위사극락전 3 × 3 11.6 7.9 0.68

5 송광사하사당 3 × 3 7.9 4.8 0.60

6 도갑사해탈문 3 × 2 8.7 5.2 0.60

7 개심사대웅전 3 × 3 11.0 8.1 0.73

8 부석사조사당 3 × 1 9.3 4.0 0.43

9 정수사법당 3 × 4 8.7 8.3 0.95

10 청평사회전문 3 × 2 5.9 3.1 0.53

11 불영사응진전 3 × 2 7.7 4.5 0.59

12 봉정사화엄강당 3 × 2 11.7 7.1 0.61

13 대비사대웅전 3 × 3 10.2 7.1 0.70

14 화암사극락전 3 × 3 9.9 6.3 0.64

15 범어사대웅전 3 × 3 11.7 9.8 0.83

16 성혈사나한전 3 × 1 10.6 7.5 0.70

17 선운사참당암대웅전 3 × 3 10.6 8.0 0.76

18 양산신흥사대광전 3 × 3 13.1 9.5 0.72

19 대적사극락전 3 × 2 6.9 4.6 0.67

20 안심사대웅전 3 × 2 10.2 5.2 0.51

21 개목사 원통전 3 × 3 7.3 5.5 0.76

22 봉정사 고금당 3 × 2 5.7 3.8 0.66

23 용문사 대장전 3 × 2 9.8 4.9 0.50

24 장수향교 대성전 3 × 3 11.5 8.3 0.72

25 선운사 대웅전 5 × 3 21.4 9.8 0.46

26 마곡사 영산전 5 × 3 15.5 7.4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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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사대상 건축물의 평면의 규모 평면의 칸수 장단변비를 고찰하였으며 표 와 같, , 2

다 먼저 평면 규모는 정면 주칸거리를 모두 합한 길이와 측면 주칸거리를 합한 길이를. m

단위로 나타냈으며 그림 과 같다 도표 상에 있는 점의 좌표를 곱한 수치는 평12, 13 . X, Y

면규모가 된다.

그림 12 칸 맞배지붕의 평면 규모 분포표. 3

순번 건축물명 규모 정면길이 측면길이 장단변비

27 광덕사 대웅전 5 × 3 13.6 8.5 0.63

28 송림사 대웅전 5 × 3 16.6 8.2 0.49

29 돈암서원 응도당 5 × 3 13.8 8.2 0.59

30 법주사 천왕문 5 × 2 13.7 8.7 0.64

31 봉정사 만세루 5 × 3 13.9 7.1 0.51

32 갑사 대웅전 5 × 3 15.9 9.8 0.62

33 귀신사 대적광전 5 × 3 12.4 9.1 0.73

34 강릉문묘 대성전 5 × 3 12.4 8.3 0.67

35 영천향교 대성전 5 × 3 15.2 6.7 0.44

36 기림사 대적광전 5 × 3 19.4 10.4 0.54

37 기림사 응진전 5 × 2 12.5 5.1 0.41

38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7 × 3 31.1 10.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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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칸수의 분류유형에는 가지가 나타났으며 표 과 같이 칸형이 동 칸형이6 1 3×2 9 , 3×3

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집중된 분포를 보이기는 하지만 정면 칸에서도 측면칸이11 3

칸에서 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1 4 .

측면 칸수에 따라 분류한 결과 칸에서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의 차이가 최고 배가3 × 2 3

넘게 조영되었으나 정면길이에 대한 측면길이는 일정하게 나타났다 즉 일정한 측면 전체, .

길이에 대해 정면의 길이는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이는 목가구조의 세부적인 조절

하여 한정된 주칸수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면폭이 최소.

에서 최대 까지 보이는데 목가구조에서 정면폭과 관련이 깊은 도리 방향의 구조6m 12m ,

시스템이 결정된다면 종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칸에서는 부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건물의 성격에 따라 건3 × 3 .

물 내부의 공간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칸은 중소규모의. 3 ×3

주불전 및 부불전이 대부분이며 불전에 모신 불상에 따라 건물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부 공

간과 건물의 규모에 맞게 응용되는 평면형태로 판단된다.

칸 맞배지붕의 경우 정면 칸 측면 칸의 평면 형태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5 5 , 3

림 과 같다 정면 칸 측면 칸의 평면 규모를 살펴본 결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13 . 5 , 3 . 3

칸에서와 같이 건물 내부의 공간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3 .

그림 13 칸 맞배지붕의 평면 규모 분포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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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단변비의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그림 와 같다14 .

그림 14 칸수별 장단변비 비율 분포.

칸수별 장단변비를 살펴봤을 때 봉정사 극락전 정수사 법당과 수덕사 대웅전의 경우는, ,

정면칸수보다 측면칸수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정수사 법당은 장단변비가 로 거의 정. 0.94

방형을 이루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정면칸수가 동일할 때 측면의 칸수가 증가할수록.

장단변비율은 에 가까워져 정방형을 이루는 경향으로 그림 과 같다1:1 13 .

단면적 특징으로는 내진주의 구조유형을 분류하여 평주 고주에 따른 구체고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표 와 같다2 .

내진주의 구조유형에서 고주가 없는 통칸형은 건으로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13 54% , 1

고주는 건 고주는 건으로 나타났다 내주가 없는 통칸형은 장수향교를 제외한 대부분9 , 2 2 .

주불전 또는 부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전에서 불상 뒤의 내주에 불벽을 기대 세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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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으므로 내주가 없는 것은 구조적으로 건물의 가장 중요한 가로재가 되는 보를 하나

의 부재로 구성하게 된다 불전 규모상 내주를 세우지 않아도 될만큼 소규모의 불전이 그만.

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주가 없는 구조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이지만 이로 인해 불단.

뒤의 불벽을 세우는 위치나 불단과 예불공간의 위계 형성에서 공간을 구회하는 주된 부재

가 된다 그래서 이 경우 내부 공간은 두 가지의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불벽 없이 내부를. ,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내주가 있을 위치에 불벽을 세워서 공간을 구획하는 것이다.

우선 불벽이 배면이나 측면벽에 세워서 내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불전은

세기의 건물에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특히 통도사에서 부불전에 많이 사용되었다17~18 .

불상이 측면으로 돌아앉은 것은 일반적인 구성은 아니지만 부석사 무량수전의 불단구성

에서도 나타나므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수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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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건축물 내진주 조사대상 건축물 내진주

봉정사극락전 고주1 봉정사화엄강당 통칸형

수덕사대웅전 고주2 화암사극락전 통칸형

강릉객사문 고주1 범어사대웅전 고주1

무위사극락전 통칸형 성혈사나한전 통칸형

송광사하사당 고주1 선운사참당암대웅전 고주1

도갑사해탈문 고주1 양산신흥사대광전 고주1

개심사대웅전 통칸형 대적사극락전 통칸형

부석사조사당 통칸형 안심사대웅전 통칸형

정수사법당 고주2 개목사 원통전 통칸형

청평사회전문 고주1 봉정사 고금당 통칸형

불영사응진전 통칸형 용문사 대장전 통칸형

대비사대웅전 고주1 장수향교 대성전 통칸형

선운사 대웅전 고주1 갑사 대웅전 고주1

마곡사 영산전 고주1 귀신사 대적광전 통칸형

광덕사 대웅전 통칸형 강릉문묘 대성전 통칸형

송림사 대웅전 고주1 영천향교 대성전 통칸형

돈암서원 응도당 고주1 기림사 대적광전 고주1

법주사 천왕문 통칸형 기림사 응진전 고주1

봉정사 만세루 통칸형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구조1

표 3 조사대상 건축물의 내진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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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중에서 칸 맞배지붕의 경우 육안으로 쉽게 처마앙곡을 구분할 수 있어 입5

면의 특징을 인문적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이 중 건축물의 내부의 요소인,

물리적 요소만인 초석 우주 갈모산방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본다, , .

초석은 건물의 하중을 기단을 통하여 전달하는 구조적 역할 목구조의 치명적인 피해를,

습기로부터 기둥을 보호해주는 역할 이외에도 귀솟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표 는 기둥. 4

을 중심으로 정면 좌측면 우측면의 초석 상부높이의 평균을 조사하였다, , .

표 를 살펴보면 마곡사 영산전 기람사 대적광전 광덕사 대웅전 돈암서원 응도당 은4 , , , ,

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경우 우주에 위치한 초석의 높이가 평주에 위치한 초석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단의 높이를 가정하지 않고 평평한 상태로 놓고 비교했을 때 나온 결과.

이다.

우주초석 의 높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귀솟음에 대한 초석의 변위가 있는 것( )隅柱礎石

으로 그림 과 같다16 .

아래 그림은 는 조사대상의 초석 위치도이다15 .

그림 15 초석 위치도.

.KE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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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건축물명 A B C D E F

1 마곡사 영산전 170 146 117 119 152 173

2 선운사 대웅보전 165 191 135 213 270 272

3 귀신사 대적광전 100 99 140 112 97 55

4 기림사 대적광전 293 276 273 53 25 110

5 영천향교 대성전 108 150 181 208 206 180

6 송림사 대웅전 128 58 67 111 206 220

7 갑사 대웅전 150 170 160 130 150 180

8 광덕사 대웅전 286 281 250 260 290 280

9 법주사 천왕문 80 85 111 110 130 191

10 기림사 응진전 189 156 175 146 132 145

11 돈암서원 응도당 170 146 117 119 152 173

12 봉정사 만세루 누하 진입 형태로 초석의 위치 파악이 어려움

13 강릉문묘 대성전 297 354 288 266 243 186

표 4 조사대상의 초석상부높이 조사표 단위. ( : mm)

그림 16 초석의 높이에 따른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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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서원 응도당의 경우 완만한 초석높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처마곡선의 기울기,

와 초석상부높이 차의 기울기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대상 건축물의 경우도.

완만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양끝부분이 들어 올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귀솟.

음 기법의 적용에 따라 처마곡선 형성에 중요한 기법으로 작용된다고 생각된다.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은 대상건축물 중 유일하게 정면 칸으로 초석의 위치도 그림7 ( 17)

및 초석 상부 높이 표 를 나타내었다( 5) .

그림 17 은해사거조암영산전의 초석 위치도.

KEY PLAN

순번 건축물명 A B C D E F G H

1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145 135 153 150 140 142 140 151

다음은 귀솟음 기법이 나타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귀신사 대적광전(1)

귀신사 대적광전의 경우 우주 부분의 초석이 다른 평주 의 초석보다 낮게 나( ) ( )隅柱 平柱

타났으며 기단부의 레벨차를 고려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배면의, .

경우는 전면의 초석상부높이와 다르게 우주 부분의 초석이 평주 보다 높게 나타( ) ( )隅柱 平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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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배면의 경우는 귀솟음 기법이 적용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림. .( 18)

그림 18 귀신사 대적광전 서측면도.

출처 귀신사 대적광전 해체 수리보고서( : )․

초석의 레벨은 전면 평주열과 배면 평주열 간에 평균 높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103mm ,

은 경사진 지형에 의하여 기단의 바닥면 자체가 경사진 상태여서 주초석의 윗면의 높이도

자연스럽게 전면 쪽과 배면 쪽의 레벨 차이가 생긴 것이다 다만 기단 하부의 차이는.

기단 상부 바닥면의 차이는 인데 반하여 초석의 레벨차이는 상대적으로 적330mm, 210mm

다고 볼 수 있다 표( 6).

전면주열 초석 A B C D E F

초석 Level 1,447 1,389 1,433 1,410 1,427 1,519

배면주열초석 A-1 B-1 C-1 D-1 E-1 F-1

초석 Level 1,327 1,371 1,381 1,369 1,302 1,257

표 6 전 배면 주열 초석 윗면의 레벨. ․ 지점은 기단바닥면 단위( Lv. ±0 , : mm)※

대체적으로 평주 부분의 레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주 부분의 초석( ) ( )平柱 隅柱

이 기초의 부실로 인한 부동침하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초석 상부Level .

의 평주와 고주 사이에 연결되는 퇴보의 기울기를 살펴보았을 때 전면의 퇴보에 비해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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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퇴보의 기울기가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종단면 상세도 퇴보의 기울기. ( )

출처 귀신사 대적광전 해체실측조사보고서( : )․

물론 초석의 영향으로 인해 퇴보가 기울어 졌다고 볼 수는 없다 퇴보와 초석사이에는.

공포대 평방 기둥부재가 위치하여 이 세 가지 부재의 변형과 기울기가 함께 고려되어야, ,

하기 때문이다 다만 퇴보가 기울어진 정도에서 초석의 침하가 차지하는 정도는 공포의 기.

운 정도 기둥의 기운 정도에 비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 19).

강릉문묘 대성전(2)

우주초석 은 평주초석 에 비하여 규격이 다소 큰 것을 사용하였다( ) ( ) .隅柱礎石 平柱礎石

초석은 기단과 마찬가지고 앞 열의 초석이 기단 바닥 면에서 지상으로 많이 노출되게 놓여

지고 뒤쪽으로 갈수록 낮은데 배면의 초석은 기단바닥에 묻힐 정도로 지반차이가 나지 않,

을 정도로 낮게 설치되어 있다 이는 대성전의 건축물 지반은 전면이 후면보다 약. 800mm

정도 낮아 지반은 남측 즉 앞쪽 약 으로 경사져 있다 이러한 지반차이를 처리하기 위하( 8%) .

여 전면에는 두벌대의 장대석기단으로 하고 배면에는 규격이 적은 장방형의 거친 절석(切

을 이용하여 외벌대 기단을 조성하여 경사지반 차이를 줄였다) .石

경사진 기단을 위에 초석을 설치할 때 초석의 노출로 적절한 조절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단으로 높이 차이를 해소한 것을 약 감안하더라도 약. ( 500mm) 300mm

정도의 높이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지상으로 초석을 일정한 범위에서 노출높이를 반영.

하고 한편으로는 기둥 길이를 조정하여 건물의 가구가 수평구조가 된다는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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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초석 평면도.

출처 강릉문묘 대성전 실측조사보고서( : )

선운사 대웅보전 기림사 응진전 갑사 대웅전 송림사 대웅전 법주사 천왕문은 평주초, , , ,

석 과 우주초석 의 높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기단의 고저차를 고( ) ( ) ,平柱礎石 隅柱礎石

려했을 때도 마차가지로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귀솟음에 대한 초석의 변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둥은 공학적 의미로 지붕하중을 지면에 전달하는 수직 구조부재이다 한국전통목조건.

축에서는 대들보와 아울러 가장 중요한 부재라 할 수 있으며 가구식 구조물의 중심부이고,

공간 형성의 기본재료이다 이에 조사대상의 기둥 높이를 조사한 결과 그림 과 표 과. 21 7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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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움집에서는 보와 기둥의 기능이 아직 세분되지 못하고 사용되지 않은 예도 볼 수

있지만 점차 가구식구조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기둥과 보가 나타나게 되었다 같은 기능의.

기둥이라도 시각적 안정감이나 장식석 등이 고려되면서 다양한 기둥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

한 기둥은 지붕의 처마곡선 형성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21 기둥 위치도.

.KEY PLAN

순번 건축물명 A B C D E F

1 마곡사 영산전 3,377 3,278 3,263 3,299 3,276 3,301

2 선운사 대웅보전 4,108 3,997 4,041 4,055 4,027 4,150

3 귀신사 대적광전 3,450 3,441 3,448 3,447 3,545 3,516

4 기림사 대적광전 2,967 2,976 2,915 3,023 3,053 3,184

5 영천향교 대성전 3,802 3,799 3,791 3,787 3,784 3,796

6 송림사 대웅전 3,960 3,930 3,890 3,950 4,070 4,090

7 갑사 대웅전 3,488 3,384 3,356 3,406 3,419 3,477

8 광덕사 대웅전 3,330 3,315 3,315 3,330 3,314 3,321

9 법주사 천왕문 4,416 4,360 4,316 4,305 4,329 4,308

10 기림사 응진전 2,855 2,822 2,772 2,752 2,821 2,829

11 돈암서원 응도당 2,658 2,672 2,651 2,694 2,648 2,647

12 봉정사 만세루 2,546 2,557 2,555 2,526 2,550 2,545

13 강릉문묘 대성전 2,633 2,592 2,583 2,573 2,586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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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은해사거조암영산전의 기둥 위치도.

KEY PLAN

순번 건축물명 A B C D E F G H

1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3,460 3,400 3,351 3,329 3,354 3,330 3,389 3,450

기둥을 세울 때 시각적 보정방법 중에 귀솟음이나 안쏠림을 얼마나 두었느냐는 전통목

조기법에 대한 조사로써 항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귀솟음 및 안쏠림은 기둥의 변형.

과 침하 를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는데 귀솟음의 경우는 기둥의 실측치 이외에도( ) ( )變形 沈下

창방 및 평병의 변위 또는 상인방의 실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침하 여부도 실측( ),變位

에 의해 확인이 용이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쏠림의 경우는 변형 방향의 예측이 어려.

운 관계로 안쏠림의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측된 조사대상의 기둥의 변위는 다음 그림 과 같다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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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기둥 변위도.

각 건물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운사 대웅전(1)

평주의 길이는 최소 최대 로 평균 길이는 이며 우주의 전3,900mm, 4,070mm 3,996mm ,

체길이는 이며 평균값은 로 평주와는 의 차이로 비슷3,719mm~4,163mm , 3,964mm 32mm

한 길이를 보이고 있다.

정면의 우주상부의 은 비슷하나 어칸 평주의 은 북측면의 평주가Level , Level

정도 낮게 나타났다 귀솟음 정도를 살펴보면 정면 어칸 평주 상부를 편의136mm~138mm .

상 로 잡고 좌우측 우주상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좌측이 우측이 로‘0’ , Level 78mm, 154mm

평균 차이가 난다116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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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향교 대성전(2)

영천향교 대성전의 기둥구성은 평주가 본 고주가 본으로 구성되어 있다12 , 4 .

평주의 길이는 최소 최대 로 평균 길이는 이며 우주의 전3,784mm, 3,802mm 3,793mm ,

체길이는 로 평균값은 로 평주와는 의 차이로 비슷한 길3,796mm~3,802mm 3,799mm 6mm

이를 보이고 있다.

귀솟음 정도를 살펴보면 정면 어칸 평주 상부를 편의상 로 잡고 좌우측 우주상부의‘0’ ,

차이를 살펴보면 좌측이 우측이 로 평균 차이가 난다 아주 미Level 11mm, 9mm 10mm .

세한 차이로 영천향교 대성전의 기둥변위는 직선에 가깝다.

귀신사 대적광전(3)

귀신사 대적광전은 전 배면의 평주 본과 본의 내보고주 그리고 본의 측면고주로12 8 , 4․

이루어져 있다 전면과 배면 쪽에 각각 평주열을 두고 내부에도 전 후 두 기둥이 좀 더. , ․

건물 중심 쪽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기둥의 길이는 전 배면 평주의 길이가 서로 다르며 전면 평주는 평균 배면, 3,475mm,․

평주는 로 전면 쪽의 평주가 평균 가량 높다 이것은 대적광전이 경사진3,247mm 228mm .

대지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기단에 경사를 두었으며 초석의 레벨에 있어서도 배면 쪽 평주,

열 초석이 전면 쪽 평주열 초석에 비해서 높게 설정이 되어서 기둥 높이에 차이를 둠으로

서 최종적으로 상부가구에서 생길 수 있는 레벨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내부고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배면 쪽에 비해서 전면 쪽 내부고주가 평균

가량 길다95mm .

우주로 사용된 개의 기둥은 다른 것에 비하여 그 단면을 크게 사용하여서 의장적으로4

안정감을 갖고 있다 안쪽의 일반 평주는 하부지름을 기준으로 의 범위에 있. 418~502mm

으며 귓기둥은 전면의 것이 의 범위에 그리고 배면의 것이 의, 605~655mm 538~558mm

범위에 있어서 같은 귓기둥이라도 전면에 더 굵은 기둥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강릉문묘 대성전(4)

평주는 전면과 배면의 외진주 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로 다소 차12 , 2,552~2,688mm

이를 보인다 이는 주로 기둥이 서 있는 초석의 높이에 의해 기둥의 높이 차이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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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주는 기둥의 평균높이가 로 평주 평균높이 에 비해 약 정도2,641mm , 2,575mm 66mm

높음을 보이고 있다 더 정확한 귀솟음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평기준서에서 기둥상면.

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 배면의 우주가 정칸의 기둥보다 약 정도 더 높으며 정55~56mm ,

면의 경우 침하 의심이 있는 기둥이나 정면 또한 약간의 귀솟음을 확인할 수 있다( ) .沈下

마곡사 영산전(5)

평주의 길이는 최소 최대 로 평균 길이는 이며 우주의 전3,275mm, 3,477mm 3,300mm ,

체길이는 이며 평균값은 로 평주와는 의 차이로 비슷3,304mm~3,477mm , 3,392mm 85mm

한 길이를 보이고 있다.

귀솟음 정도를 살펴보면 정면 정칸 평주 상부를 편의상 로 잡고 좌우측 우주상부의‘0’ ,

차이를 살펴보면 좌측이 우측이 로 평균 차이가 난다Level 114mm, 4mm 110mm .

기림사 대적광전(6)

평주의 길이는 최소 최대 로 평균 길이는 로 나타난다 우2,967mm, 3,184mm 3,020mm .

주의 전체 길이는 정면 좌측우주 우측우주 이며 배면 좌측우주2,967mm, 3,184mm ,

우측우주 이며 평균 길이는 이다 정면 좌측우주의 길이는 전3,037mm, 3,070mm 3065mm .

체 우주 길이에 비해 낮은 편이나 초석의 레벨에 있어서 우주초석 이 평주열 초석( )隅柱礎石

에 비해서 높게 설정이 되어서 기둥 높이에 차이를 둠으로서 최종적으로 상부가구에서 생

길 수 있는 레벨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귀솟음 정도는 전면 좌측 우측 이며 평균 차이가 난다55mm, 161mm , 108mm .

기림사 응진전(7)

평주의 길이는 최소 최대 로 평균 길이는 로 나타난다 우2,772mm, 2,855mm 2,813mm .

주의 전체 길이는 정면 좌측우주 우측우주 이며 배면 좌측우주2,855mm, 2,829mm ,

우측우주 로 평균 길이는 이다 귀솟음 정도는 전면 좌측2,851mm, 2,812mm 2,837mm .

우측 이며 평균 차이가 난다83mm, 77mm , 8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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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사 대웅전(8)

정면 평주는 평균 이며 배면 평주는 평균 이다 따라서 전면주고가3,422mm 3,392mm .

배면 주고 평균치보다 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면 좌우측면 우주을 살30mm

펴보면 좌측 우주가 이고 우측 우주는 로 로 평주와 마찬가지로3,488mm , 3,477mm 11mm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면 좌측면 우주는 이며 우측면 우주는. 3,255mm , 3,469mm

로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우주기둥이 약간이 높은 것을 발견 할 수214mm .

있는데 이는 귀솟음을 주기 위한 주고의 조정으로 추정된다.

광덕사 대웅전(9)

정면 평주는 평균 이며 배면 평주는 평균 이다 따라서 전면주고가3,422mm 3,392mm .

배면 주고 평균치보다 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면 좌우측면 우주을 살30mm

펴보면 좌측 우주가 이고 우측 우주는 로 로 평주와 마찬가지로3,488mm , 3,477mm 11mm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면 좌측면 우주는 이며 우측면 우주는. 3,255mm , 3,469mm

로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우주기둥이 약간이 높은 것을 발견 할 수214mm .

있는데 이는 귀솟음을 주기 위한 주고의 조정으로 추정된다.

봉정사 만세루(10)

정면 평주는 평균 이며 배면 평주는 평균 이다 따라서 전면주고가3,422mm 3,392mm .

배면 주고 평균치보다 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면 좌우측면 우주을 살30mm

펴보면 좌측 우주가 이고 우측 우주는 로 로 평주와 마찬가지로3,488mm , 3,477mm 11mm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면 좌측면 우주는 이며 우측면 우주는. 3,255mm , 3,469mm

로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우주기둥이 약간이 높은 것을 발견 할 수214mm .

있는데 이는 귀솟음을 주기 위한 주고의 조정으로 추정된다.

법주사 천왕문(11)

정면 평주는 평균 이며 배면 평주는 평균 이다 따라서 전면주고가3,422mm 3,392mm .

배면 주고 평균치보다 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면 좌우측면 우주을 살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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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좌측 우주가 이고 우측 우주는 로 로 평주와 마찬가지로3,488mm , 3,477mm 11mm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면 좌측면 우주는 이며 우측면 우주는. 3,255mm , 3,469mm

로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우주기둥이 약간이 높은 것을 발견 할 수214mm .

있는데 이는 귀솟음을 주기 위한 주고의 조정으로 추정된다.

돈암서원 응도당(12)

정면 평주는 평균 이며 배면 평주는 평균 이다 따라서 전면주고가3,422mm 3,392mm .

배면 주고 평균치보다 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면 좌우측면 우주을 살30mm

펴보면 좌측 우주가 이고 우측 우주는 로 로 평주와 마찬가지로3,488mm , 3,477mm 11mm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면 좌측면 우주는 이며 우측면 우주는. 3,255mm , 3,469mm

로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우주기둥이 약간이 높은 것을 발견 할 수214mm .

있는데 이는 귀솟음을 주기 위한 주고의 조정으로 추정된다.

갑사 대웅전(13)

정면 평주는 평균 이며 배면 평주는 평균 이다 따라서 전면주고가3,422mm 3,392mm .

배면 주고 평균치보다 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면 좌우측면 우주을 살30mm

펴보면 좌측 우주가 이고 우측 우주는 로 로 평주와 마찬가지로3,488mm , 3,477mm 11mm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면 좌측면 우주는 이며 우측면 우주는. 3,255mm , 3,469mm

로 정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우주기둥이 약간이 높은 것을 발견 할 수214mm .

있는데 이는 귀솟음을 주기 위한 주고의 조정으로 추정된다.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14) 59)

정면 평주는 평균 이며 배면 평주는 평균 이다 따라서 전면주고가3,381mm 3,263mm .

배면주고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측면 우주 좌우측면 기둥을 살118mm

펴보면 먼저 측면 우주는 이고 우측배면 우주는 으로 우측면 우주는 배3,450mm 3,319mm

면우주가 정도로 전면 기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31mm .

59) 문화재청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실측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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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좌측우주전후면 기둥은 좌측전면 기둥우주는 이고 배면좌측우주기둥은3,460mm

으로 배면우주기둥이 전면 우주기둥보다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3,304mm 156mm .

여기서 전면우주보다 배면 우주기둥이 높이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둥상부레벨에.

서 뚜렷한 차이가 없는데 비해 초석레벨의 변화에는 약간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으므로

초석 레벨과 기둥전체 길이와의 상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또한 평주와 우주기둥을 비교하.

면 평주보다 우주기둥이 약간이 높은 것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는 귀솟음을 주기 위한 주

고의 조정으로 추정된다.

갈모산방은 전후면 좌우측 처마의 앙곡을 잡기 위한 것으로 외목도리 및 주심도리 양단

에서 연목을 받쳐 괴주는 삼각형 부재이다.

조사대상 건축물에서 갈모산방이 있는 건축물은 마곡사 영산전 광덕사 대웅전 송림사, ,

대웅전 돈암서원 응도당 갑사 대웅전 강릉문묘 대성전 기림사 대적광전 은해사 거조암, , , , ,

영산전으로 총 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9 .

그 중 실측조사보고서가 간행되어 갈모산방의 정확한 부재치수를 알 수 있는 강릉문묘

대성전 마곡사 영산전과 직접실측 조사가 가능한 송림사 대웅전을 살펴봤다, .

강릉문묘 대성전(1)

전 후면의 좌 우 네곳에 갈모산방을 사용하였다 갈모산방의 부재높이는 제일 높은.․ ․

쪽이 약 로 그리 높지 않다 갈모산방의 위치는 정 배면 처마의 연암 밑 즉 목32~36mm . ,․

기연 뒷부분을 초매기 위에 올려서 갈모산방 역할을 하였다.

높이는 평균 길이는 평균 로 이루어졌다 특히 갈모산방 번이 길이34.25mm, 714mm . 1

가 다른 것에 비해 더 크다.

갈모산방 실측표는 표 와 같다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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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 ㉯ ㉰ 비고

정면

좌측
평고대위

연암밑
34 2 856

우측
평고대위

연암밑
35 2 760

배면

우측
평고대위

연암밑
36 2 620

좌측
평고대위

연암밑
32 2 620

표 9 강릉문묘 대성전 갈모산방 실측표 단위. ( :mm)

마곡사 영산전(2)

전 후면 갈모산방을 사용하였으며 주심도리와 외목도리 부재 위에 놓여졌다 위치는, .․

주심선상을 기준으로 도리뺄목길이까지 갈모산방이 놓여져 있으며 그 길이는 평균,

이다 높이는 평균 정도로 나타났다2,255mm . 128mm .

갈모산방의 위치는 다음 그림 와 같다25 .

그림 24 마곡사 영산전의 갈모산방 위치.

갈모산방 전체길이 에서 도리뺄목에 놓이는 위치 와 그 나머지2,241mm 1,5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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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퇴칸에 해당하는 도리 위에 얹혀지게 되는데 퇴칸측 도리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711mm

정도 나타난다1/4~1/5 .

또한 갈모산방의 전체길이와 대칭이라는 가정하에 정칸 중심선을 기준으로 도리 뺄목까

지 길이의 비율도 정도 나타난다 이것은 갈모산방의 비율을 의도적으로 맞춰서 처1/4~1/5 .

마곡을 잡았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갈모산방 실측표는 다음 표 과 같다10 .

구분 위치 ㉮ ㉯ ㉰ 비고

정면

좌측
외목도리 138 21 2160

주심도리 121 17 2081

우측
외목도리 132 24 2223

주심도리 116 16 2241

배면

우측
외목도리 138 27 2378

주심도리 105 18 2326

좌측
외목도리 135 23 2350

주심도리 136 21 2282

표 10 마곡사 영산전 갈모산방 실측표 단위. ( mm)

송림사 대웅전(3)

전 후면 갈모산방을 사용하였으며 실측상 외목도리 부재 위에 놓여져 있으며 주심도, ,․

리 상부에서는 갈모산방의 유 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위치는 주심선상을 기준으로 도리뺄, .

목길이까지 갈모산방이 놓여져 있으며 그 길이는 평균 이다 높이는 평균, 1,760mm .

정도로 나타났다288mm .

갈모산방 평균 전체 길이는 도리뺄목길이는 약 퇴칸길이1,760mm, 945mm, 1,891mm

의 까지 도리상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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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의 처마곡선은 수평의 기본방향에서 가운데가 아래로 쳐지는 수직평면상의 곡

선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자세히 보면 수직 평면이 건물 바깥쪽으로 약간씩 기울어진 경사,

면상에 존재하고 있다 처마곡선은 내측의 수직기준면에 대해 기울어진 경사평면으로 존재.

하며 그 경사면 위에서 처마곡선은 아래로 처지는 연속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

처마곡선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마곡선 만곡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의,

물리적 수치를 나타낸다 처마곡선의 만곡도. 60) 는 실제 경사면상에 연속된 처마곡선의(D/L)

양단부에서 그은 기준선의 길이 에 대한 중앙부의 최대처짐길이 로 계산한 것으로 처(L) (D) ,

마곡선의 휨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25)

그림 25 만곡도 범위 설정.

다음 표 은 조사대상 건축물의 만곡도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칸은11 (D/L) 3 1/25

칸은 부근이 가장 많으며 이들의 범위는 최대 까지 이르며0 1/80, 5 1/90 1/60 , 1/10～ ～

최저 의 경우도 있다 칸 맞배지붕의 앙곡은 칸 맞배지붕의 앙곡보다 현저하게 낮1/500 . 3 5

은 만곡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하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나타났다, 0.005 .

60) 이민섭 한국고건축 지붕 형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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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건축물 D(mm) L(mm) 만곡도(D/L)

봉정사 극락전 53 15,329 0.003

수덕사 대웅전 90 18,863 0.005

강릉 객사문 136 15,140 0.009

무위사 극락전 247 15,589 0.016

송광사 하사당 93 11,340 0.008

도갑사 해탈문 112 11,535 0.010

개심사 대웅전 50 14,293 0.003

부석사 조사당 177 12,649 0.014

정수사 법당 1 11,520 0.000

청평사 회전문 34 8,179 0.004

불영사 응진전 35 11,304 0.003

봉정사 화엄강당 13 15,812 0.001

대비사 대웅전 56 12,764 0.004

화암사 극락전 187 13,110 0.014

범어사 대웅전 171 15,625 0.011

성혈사 나한전 94 13,264 0.007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171 14,026 0.012

양산 신흥사 대광전 152 16,351 0.009

대적사 극락전 52 9,397 0.005

안심사 대웅전 154 13,660 0.011

개목사 원통전 11 10,567 0.001

봉정사 고금당 42 8,706 0.005

용문사 대장전 141 13,472 0.010

장수향교 대성전 243 15,408 0.016

선운사 대웅전 471 21,444 0.014

마곡사 영산전 601 15,518 0.017

광덕사 대웅전 714 13,665 0.021

송림사 대웅전 797 16,685 0.023

돈암서원 응도당 699 13,810 0.020

법주사 천왕문 792 13,715 0.023

봉정사 만세루 193 13,989 0.006

갑사 대웅전 628 15.98 0.018

귀신사 대적광전 553 12,456 0.016

강릉문묘 대성전 435 12,427 0.013

영천향교 대성전 471 15,255 0.014

기림사 대적광전 398 19,438 0.011

기림사 응진전 829 12,570 0.024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273 31,160 0.008

표 11 조사대상 건축물의 만곡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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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은 조사대상 건축물의 만곡도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칸 맞배지붕의28 . 5

만곡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조사대상 건축물의 만곡도 분포 현황.

시기 대상건축물 만곡도 대상건축물 만곡도

임

진

왜

란

이

전

봉정사 극락전 0.003 도갑사 해탈문 0.010

수덕사 대웅전 0.005 개심사 대웅전 0.003

강릉 객사문 0.009 부석사 조사당 0.014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0.008 정수사 법당 -

강릉문묘대성전 0.013 청평사 회전문 0.004

무위사 극락전 0.016 불영사 응진전 0.003

표 12 조사대상의 시대별 만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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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목조건축의 수직전인 전수의 성향과 그 변형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대에 따른 구분이다 조사대상을 시대별로 나눌 때 임진왜란.

이전을 하나의 시기로 구분하고 임진왜란 이후부터 영조 즉위년도인 년까지를, ( ) 1724英祖

조선중기로 구분하며 그 이후를 조선 후기로 나누어 생각한다 표, ( 12).

임진왜란 이전의 시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고려시대의 유구

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강릉객사문, , , ,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강릉문묘 대성전의 동에 그치므로 임진왜란 이전을 하나의 시기로, 5

간주한다 조선중기는 전쟁으로 인해 소실된 많은 건축물들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목재의 부.

송광사 하사당 0.008 개목사 원통전 0.001

* min.:0.001, av.:0.007, mid.:0.008, max.:0.016

정수사 법당은 앙곡이 직선에 가까워 만곡도 측정이 불가하여 기재하지 못함* .

조선

중기

봉정사 화엄강당 0.001 선운사 대웅전 0.014

대비사 대웅전 0.004 마곡사 영산전 0.017

화암사 극락전 0.014 광덕사 대웅전 0.021

범어사 대웅전 0.011 송림사 대웅전 0.030

성혈사 나한전 0.007 돈암서원 응도당 0.020

신흥사 대광전 0.009 법주사 천왕문 0.023

봉정사 고금당 0.005 봉정사 만세루 0.006

용문사 대장전 0.010 갑사 대웅전 0.018

장수향교 대성전 0.016 영천향교 대성전 0.014

기림사 대적광전 0.011

* min:0.001, av.:0.013, mid:0.014, max:0.030

조선

후기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0.012 귀신사 대적광전 0.016

대적사 극락전 0.005 기림사 응진전 0.024

안심사 대웅전 0.011

* min:0.005, av.:0.014, mid:0.012, max: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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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그리고 장인들의 조직 체계 등의 원인으로 구조적으로 이전시대와 다른 양식이 나타나,

고 있다 조선중기를 기점으로 주심포식 건물이 거의 지어지지 않고 익공의 출현과 다포계.

건축물이 보편화 되어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시기들 사이에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 건축․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건축물 중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만곡도 가 긴 장방형 평면 형(D/L)

태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마곡의 형태는 매우 완만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일.

반적으로 시각적인 보정에 의해 긴 장방형 평면의 경우는 귓기둥 우주 쪽으로 갈수록 처마( )

끝이 더 올려 져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임진왜.

란 이전 대상건축물은 현저하게 낮은 곡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와 같다2 .

조선중기 대상건축물은 동으로 만곡도 비율은 대체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19 (D/L)

고 있다 처마곡의 만곡도 비율의 증가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가. (D/L)

지 물리적인 부분과 인문적인 부분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 대상건축물은. 5

동으로 만곡도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연구 대상 사례가 부족하여 확실하게 증가하는(D/L)

경향으로 보기가 어렵다.

다만 인문적 환경을 살펴봤을 때 조선의 개국이후의 숭유억불정책에 의한 사찰 경제의

약화와 목재수급의 부족 본존불의 배치유형의 변화와 같은 불교 신앙적 원인 등으로 목구,

조에 대한 간접적인 원인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고려시대 말 맞배지.

붕 불전의 경우 정면과 측면의 의장적 중요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

락전 등 일부불전에서는 오히려 측면의 강조가 정면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배면을 겹처마.

로 하여 측면의 대칭과 조화를 중요시하며 불전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으로 측면으로의 출

입을 위한 측면의장의 강조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맞배지붕불전은 풍판의 가설이.

일반화 되어감에 따라 배면의 처마는 홑처마로 하고 공포도 간략화 하는 등 배면의 의장은

최소로 하며 측면의 강조기법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인문적 환경에 의한 의장기법의 변.

화에 따라 처마앙곡 또한 물리적 영향과 인문적 영향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 추측한다.61)

61) 박정만 맞배지붕 불전 입면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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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조사대상건축물의 가구별 분포.

가구형식 사례수
만곡도

min. av. mid. max.

고주

포함

무고주 량가3 1 0.004 0.004 0.004 0.004

무고주 량가5 12 0.001 0.008 0.008 0.014

고주 량가1 5 8 0.006 0.015 0.015 0.024

고주 량가1 7 3 0.011 0.016 0.016 0.021

고주 량가2 5 7 0.004 0.013 0.014 0.020

고주 량가2 7 4 0.003 0.012 0.014 0.016

고주 량가2 9 1 0.005 0.005 0.005 0.005

반 량가7 1 0.001 0.001 0.001 0.001

량가5 27 0.001 0.011 0.010 0.024

량가7 9 0.001 0.012 0.014 0.021

표 13 가구별 분류에 따른 만곡도 현황.

조사대상건축물의 가구는 량가 량가 량가 량가로 나눌 수 있다 량가는 전체대3 , 5 , 7 , 9 . 3

상 개동 중 동 량가는 개동 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량가는38 1 (3%), 5 27 (71%) , 7 9

개동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26%) ( 27).

표 은 가구별 분류에 따른 만곡도 현황을 나타낸 표로 무고주에서 고주 고주로 갈13 2 , 1

수록 만곡도의 평균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주의 출현은 구조적 기능으로 충분하.

지만 내주 및 측면 중심기둥이 갖는 심리적 안정 효과를 위해 다분히 의장적 요소로 덧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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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고 할 수 있다.62)

특히 봉정사 극락전의 경우 측벽에서 감주 없이 모든 기둥이 그대로 올라가 종도리를

직접 받치는 방식이었지만 고주를 사용해 중도리를 직접 받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면서 내

부공간 활용성이 높아 졌다 또한 수덕사 대웅전의 경우 상부가구는 형식에서 벗어난 자유.

로운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고주의 형식에 따른 처마앙곡의 의장에 직접적인 영.

향력은 확인할 수 없으나 측면의장 및 내부공간 활용면에 있어서 고주 배치의 영향력은 크

다고 할 수 있다 건축성격별로 구분한다면 좀 더 정확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겠지.

만 조사 대상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비교분석은 될 수 없다.

공포형식은 다포형식 건축물 동 주심포형식 건축물 동 익공형식 건축물 동 민19 , 17 , 1 ,

도리형식 건축물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1 .

그림 은 다포형식의 만곡도 분포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로 평균 만곡도28 0.003 0.024～

값은 를 나타내고 있다 주심포형식은 으로 평균 만곡도 값은 을0.012 . 0.001 0.023 0.010～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와 같다 다포형식의 만곡도 비율이 주심포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29 .

보이고 있으나 공포의 원리에 따른 결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포형식에서는 칸에, . 3

서 칸으로 갈수록 만곡도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포형식이라는5 .

공포에만 의존할 수 있으나 칸수에 따른 정면길이 및 측면길이 창방과 평방의 기울기 도, , ,

리와 보의 결구관계 보의 단면형태 등 여러 가지 공포재의 결구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2) 전봉희 이강민 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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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다포 형식의 만곡도 분포현황,

그림 29 주심포형식의 만곡도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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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앙곡의 만곡도 분포는 표 와 같다14 .

지역별 만곡도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강원도

0.009

0.004

0.013

0.009 0.013 0.004 0.003

경상북도

0.003

0.014

0.003

0.001

0.004

0.007

0.005

0.001

0.005

0.010

0.023

0.006

0.014

0.011

0.024

0.008

0.007 0.014 0.003 0.005

전라남도

0.016

0.008

0.010

0.011 0.016 0.008 0.003

전라북도

0.014

0.012

0.016

0.014

0.016

0.014 0.016 0.012 0.001

충청남도

0.005

0.003

0.017

0.021

0.020

0.018

0.009 0.017 0.003 0.006

표 14 지역별 만곡도 분포 현황.

강원도 개동 경상북도 개동 전라남도 개동 전라북도 개동 충청남도 개동으로3 , 16 , 3 , , 5 , 6

분포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범어사 대웅전 경기도의 정수사 법당은 각 개동으로 지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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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별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은 지역별. 30

만곡도 분포에 따른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에 따른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대상 개동, . 38

가운데 경상북도에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편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대상사례는 부족하나 대체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만곡도가.

크게 나타나며 편차 또한 가장 작게 나타났다, .

그림 30 지역별 만곡도 분포현황.

처마곡선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실측한 처마곡선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정렬시켜

평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대상을 기준으로 맞춰 처마곡선을 비교했다 처마곡선의 기울기.

정도를 정확한 구분을 위해 휘어진 서까래 및 지속적인 하중으로 인한 양끝의 처짐을 보정

하여 유형 분류하였다.

칸 칸의 앙곡 유형에는 앙곡 끝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표 와 같다3 ,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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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처마곡선 유형3

A

H:317mm, SH:267mm, SP:70mm

B

H:119mm, SH:56mm, SP:63mm

C

H:99mm, SH:49mm, SP:51mm

D

H:50mm SH:5mm, SP:45mm

칸 처마곡선 유형5

A

H:153mm

B

H:126mm, SH:65mm, SP:60mm

C

H:118mm, SH:84mm, SP:34mm

D

H:55mm, SH:29mm, SP:26mm

최대앙곡높이 최소앙곡높이 표준편차* H: , SH: , SP:

표 15 조사대상의 처마곡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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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칸 맞배지붕의 값에 대한 데이터 결과. 3 y

그림 32 칸 맞배지붕의 값에 대한 데이터 결과. 5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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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는 칸 및 칸 맞배지붕의 값에 대한 데이터 결과로 축은 서까래수를31 32 3 5 y X

나타내면 값은 각 서까래에 대한 앙곡의 높이값이 된다Y .

조사대상의 앙곡은 정면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었을 때 그림 와 같이 나타나기33, 34

때문에 그림 에 나타낸, 33   
  의 지수함수로 근사화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 표준화에 의한 처마 앙곡의 개념도.

이렇게 지붕의 처마곡선을 지수함수로 상정할 때 곡선이 함수를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실측치로부터   의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다.   식에서 양변에 로그함수를 취하

면 지수함수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   여기서 양변에 로그를 취함,

log  log 

log log 선형화( )

log 함수의 평균 절편 함수의 평균 기울기log , b=log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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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조사대상 건축물 변곡점 위치

유형A
무위사극락전 부석사조사당 용문사대장전 범어사대웅전, , , ,

선운사참당암대웅전 장수향교대성전,
지점1.5

유형B
성혈사나한전 신흥사대광전 도갑사해탈문 화암사극락전 봉정사, , , ,

극락전 안심사대웅전 대적사극락전 송광사하사당, , ,
지점1.25

유형C
개심사대웅전 봉정사화엄강당 수덕사대웅전 대비사대웅전, , , ,

청평사회전문 강릉객사문 불영사응진전, ,
지점1

유형D 봉정사고금당 개목사원통전 정수사 법당, , 직선에 가까움

표 16 칸 맞배지붕의 변곡 위치. 3

유형 조사대상 건축물 변곡점 위치

유형A 송림사 대웅전 지점1

유형B
기림사 응진전 돈암서원응도당 귀신사대적광전, , ,

선운사대웅전 강릉문묘대성전,
지점1.5

유형C 법주사천왕문 마곡사영산전 갑사 대웅전, , 지점2

유형D
기림사 대적광전 영천향교대성전 은해사거조암영산전, , ,

봉정사만세루
직선에 가까움

표 17 칸 맞배지붕의 변곡 위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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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앙곡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앙곡과 협칸에서 변곡이 시작되어 나타나는 앙곡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표.( 16, 17)

칸 맞배지붕에서 법주사 천왕문의 경우 팔작지붕에서 맞배지붕으로 개수되면서 앙곡의5

변곡이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법주사 천왕문의 높은 축부에 따른 지붕고와 구체고의.

비율유지를 위해 시각적인 불안감을 해결해주고자 끝을 들어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변곡점이 시작되는 위치 중 협칸의 중간 및 끝지점에서 변화하는데 있어 부재의 영향력

이 크다고 사료된다 특히 귀솟음 도리의 단면변화 갈모산방 서까래의 휨 등 여러 가지. , , ,

영향력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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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맞배지붕3

구 분 A B C D

기울기

(b)

2.77 2.126 2.355 1.743 1.452

2.624 2.063 2.463 1.882 1.244

2.581 2.463 2.22 1.822 1.334

2.504 2.224 1.518 1.495

2.701 1.956

2.879 1.732

평균 2.6765 2.2734 1.7755 1.3813

표준편차 0.1238 0.1463 0.1386 0.0988

칸 맞배지붕5

구 분 A B C D

기울기

(b)

2.362 2.550 2.608 3.514

2.145 2.512 2.694

2.202 2.516 2.668

2.239 2.704

2.367

2.144

평균 2.243167 2.526 2.6685 3.514

표준편차 0.100637 0.020881 0.043093 ×

표 18 조사대상건축물의 기울기 현황.

표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칸 칸 각각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결정한15 3 , 5 .

각 그룹에 대한 평균 기울기와 평균 절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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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칸 맞배지붕의 유형별 기울기 분포. 5

그림 35 칸 맞배지붕의 유형별 기울기 분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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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 결과 처마의 앙곡은 중심선에서 좌우로 나누었을,

때 기울기 값은 그림 와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붕의 앙곡을 지수함수로 상정할34, 35 .

경우 지수함수식에서,   
    계수 와 를 실측치로부터 결정할 수 있는데 는b a b

보정된 앙곡의 높이이고 는 표준화된 서까래의 높이 변화로 나타낸 앙곡의 변화를 결정, a

하는 상수이다.

이렇게 결정한 각 그룹에 대한 기울기의 평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마의 앙곡을

결정할 수 있다.

칸 맞배지붕 유형별 수리식3

유형 A :   
 

유형 B :    

유형 C :    

유형 D :    

칸 맞배지붕 유형별 수리식5

유형 A :    

유형 B :    

유형 C :    

유형 D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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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앙곡은 의장적인면도 있지만 시각적인 보정기법의 일부로 구조적으로 불안감을 처

마곡선을 통해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었다고 본다 이에 수리식의 유형에 따라 입면적 특징.

을 비교검토하였다 그림 기단고를 로 정의했을 때 구체고와 지붕고의 비례를 살펴봤( 36). 1

다.

그림 36 화암사 극락전 입면비례.

표 에 의해 각 유형별 입면 비례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유형 는 지붕고와 구체고의19 A

높이는 평균비율 로 나타났으며 높이는 평균 표준편차 를 나타냈다 유형1:1 , 3.6m, 0.62 . B

의 평균비율은 로 나타났으며 지붕고의 평균 높이는 구체고의 평균높이는1:1.2 , 3m, 3.7m

로 표준편차는 으로 나타났다 유형 는 평균비율 을 나타냈으며 지붕고의 평균 높1.3 . C 1:1.1 ,

이는 구체고의 평균높이는 로 나타났다 유형 와 의 평균비율은 거의 비슷하2.6m, 2.7m . A C

지만 지붕고와 구체고의 높이에서 약 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건물고의 상대적인 스케일1m

에 따라 조화를 이루고자 처마앙곡의 기울기 차이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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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건물명

지붕고

A

구체고

B

기단고

C
총건물고

비율

합계A/

비율

합계B/

비율

합계C/

1 봉정사극락전 3.43 5.19 1.48 7.14 0.480 0.727 0.207

2 수덕사대웅전 5.49 6.61 2.44 9.66 0.568 0.684 0.253

3 강릉객사문 3.62 5.37 1.20 7.79 0.465 0.689 0.154

4 무위사극락전 4.51 5.13 1.42 8.22 0.549 0.624 0.173

5 송광사하사당 2.36 4.43 0.79 6.00 0.393 0.738 0.132

6 도갑사해탈문 3.08 4.90 1.24 6.74 0.457 0.727 0.184

7 개심사대웅전 4.40 6.09 1.65 8.84 0.498 0.689 0.187

8 부석사조사당 2.57 3.60 0.77 5.40 0.476 0.667 0.143

9 정수사법당 4.30 5.44 1.94 7.80 0.551 0.697 0.249

10 청평사회전문 2.30 4.77 1.62 5.45 0.422 0.875 0.297

11 불영사응진전 3.63 4.95 1.02 7.56 0.480 0.655 0.135

12 봉정사화엄강당 3.88 5.09 1.45 7.52 0.516 0.677 0.193

13 대비사대웅전 4.21 6.38 1.79 8.80 0.478 0.725 0.203

14 화암사극락전 3.99 5.40 0.87 8.52 0.468 0.634 0.102

15 범어사대웅전 5.23 6.22 1.15 10.30 0.508 0.604 0.112

16 성혈사나한전 4.21 5.53 0.79 8.95 0.470 0.618 0.088

17 선운사참당암대웅전 4.40 6.20 1.50 9.10 0.484 0.681 0.165

18 양산신흥사대광전 4.30 7.12 0.22 11.20 0.384 0.636 0.020

19 대적사극락전 3.28 5.60 2.42 6.46 0.508 0.867 0.375

20 안심사대웅전 3.10 6.25 1.61 7.74 0.401 0.807 0.208

21 개목사 원통전 3.35 5.39 0.75 7.99 0.419 0.675 0.094

22 봉정사 고금당 2.81 3.28 0.69 5.40 0.520 0.607 0.128

23 용문사 대장전 3.65 4.43 0.85 7.23 0.505 0.613 0.118

24 장수향교 대성전 5.32 2.82 0.48 7.66 0.695 0.368 0.063

표 19 조사대상 건축물의 지붕 높이 벽체높이 기단높이의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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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곡의 높이 설정에 예상되는 부재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과 같다 일직선20, 21 .

을 기준으로 앙곡지점까지의 높이와 초석높이의 관계는 Correlation 0.844, Significance

이다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기 때문에 우주초석 높이가 다른 평주초석0.35 . ( ) (隅柱礎石 平柱

보다 높으면 우주 부분의 전체적인 높이가 상승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 )礎石 隅柱

생기며 처마곡선의 형성에 미치는 요소로서 기둥의 높이와 함께 앙곡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A 1 .901** .788** .858** .965** .471* .722** .834** .887** .950** .906** .267 .891** .478* .929** .321 .690** .437*

B .901** 1 .866** .960** .798** .424* .643** .737** .987** .824** .767** .282 .984** .495* .765** .272 .703** .506*

C .788** .866** 1 .694** .677** .354 .566** .719** .828** .679** .661** .287 .811** .433* .628** .197 .695** .611**

D .858** .960** .694** 1 .769** .394 .618** .656** .962** .803** .736** .261 .969** .473* .749** .285 .624** .390

E .965** .798** .677** .769** 1 .507* .746** .852** .777** .980** .930** .247 .784** .465* .984** .333 .696** .401

F .471* .424* .354 .394 .507* 1 .263 .627** .415* .546** .465* -.168 .402 .290 .550** .087 .535** .266

G .722** .643** .566** .618** .746** .263 1 .684** .612** .747** .691** .284 .609** .602** .737** .404 .685** .464*

H .834** .737** .719** .656** .852** .627** .684** 1 .693** .867** .871** .207 .688** .386 .862** .360 .762** .577**

I .887** .987** .828** .962** .777** .415* .612** .693** 1 .802** .748** .316 .996** .472* .743** .211 .668** .482*

J .950** .824** .679** .803** .980** .546** .747** .867** .802** 1 .932** .280 .807** .492* .972** .315 .779** .496*

K .906** .767** .661** .736** .930** .465* .691** .871** .748** .932** 1 .418* .758** .498* .929** .325 .730** .549**

L .267 .282 .287 .261 .247 -.168 .284 .207 .316 .280 .418* 1 .306 .220 .252 .157 .255 .301

M .891** .984** .811** .969** .784** .402 .609** .688** .996** .807** .758** .306 1 .463* .750** .239 .661** .477*

N .478* .495* .433* .473* .465* .290 .602** .386 .472* .492* .498* .220 .463* 1 .430* .094 .511* .348

O .929** .765** .628** .749** .984** .550** .737** .862** .743** .972** .929** .252 .750** .430* 1 .316 .708** .422*

P .321 .272 .197 .285 .333 .087 .404 .360 .211 .315 .325 .157 .239 .094 .316 1 .111 -.003

Q .690** .703** .695** .624** .696** .535** .685** .762** .668** .779** .730** .255 .661** .511* .708** .111 1 .851**

R .437* .506* .611** .390 .401 .266 .464* .577** .482* .496* .549** .301 .477* .348 .422* -.003 .851** 1

상관계수는 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하나이상의변수가상수이므로계산할수없습니다*. 0.05 ( ) . / **. 0.01 ( ) . / a. .

바닥면적 정면전장 정면어칸 정면협칸 측면전장 측면어칸 측면협칸 건물고 지붕정면전장 지붕측면전장 지붕고 지름물매 용마루전장 용마루곡A: ,, B: , C: , D: , E: , F: , G: , H: I: , J: , K: , L: , M: , N: , O:

내림마루장 내림마루곡 처마내밀기 연목내밀기 부연내밀기 처마안허리 기단고 우주초석 평주초석 평주초석 우주초석 우주 평주 평주, P: , Q: , R: , S: , T: , U: , V: 1, W: 1, X: 2, Y: 2,Z: 1, AA: 1, AB: 2,

우주 앙곡높이 축부높이AC: 2, AD: , AE:

표 20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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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S 1 .310 .084 -.316 -.337 -.349 -.298 .016 .006 .032 .050 .330 .407*

T .310 1 -.075 -.074 -.189 -.163 -.208 .146 .118 .130 .158 .508* .136

U .084 -.075 1 .254 .297 .199 .221 -.104 -.129 -.106 -.118 -.350 -.046

V -.316 -.074 .254 1 .931** .855** .815** .295 .308 .309 .296 .036 .092

W -.337 -.189 .297 .931** 1 .913** .881** .166 .172 .172 .154 -.087 -.033

X -.349 -.163 .199 .855** .913** 1 .968** .199 .215 .176 .163 .037 -.002

Y -.298 -.208 .221 .815** .881** .968** 1 .228 .238 .202 .190 .002 .014

Z .016 .146 -.104 .295 .166 .199 .228 1 .996** .995** .993** .407* .350

AA .006 .118 -.129 .308 .172 .215 .238 .996** 1 .995** .991** .411* .349

AB .032 .130 -.106 .309 .172 .176 .202 .995** .995** 1 .997** .402 .364

AC .050 .158 -.118 .296 .154 .163 .190 .993** .991** .997** 1 .419* .369

AD .330 .508* -.350 .036 -.087 .037 .002 .407* .411* .402 .419* 1 .089

AE .407* .136 -.046 .092 -.033 -.002 .014 .350 .349 .364 .369 .089 1

상관계수는 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하나이상의변수가상수이므로계산할수없습니다*. 0.05 ( ) . / **. 0.01 ( ) . / a. .

바닥면적 정면전장 정면어칸 정면협칸 측면전장 측면어칸 측면협칸 건물고 지붕정면전장 지붕측면전장 지붕고 지름물매 용마루전장 용마루곡A: ,, B: , C: , D: , E: , F: , G: , H: I: , J: , K: , L: , M: , N: , O:

내림마루장 내림마루곡 처마내밀기 연목내밀기 부연내밀기 처마안허리 기단고 우주초석 평주초석 평주초석 우주초석 우주 평주 평주, P: , Q: , R: , S: , T: , U: , V: 1, W: 1, X: 2, Y: 2,Z: 1, AA: 1, AB: 2,

우주 앙곡높이 축부높이AC: 2, AD: , AE:

표 21 상관분석 결과.

또한 건축물 자체의 자료 중에서 지붕의 처마곡선의 시지각과 가장 관련되어 있다고 판

단되는 기둥높이와 앙곡의 관계이다 이를 통계처리해 보면 기둥의 높이와 앙곡의 관계는.

로 우주 가 올라갈수록 평방이나 창방 부재도Correlation 0.859, Significance 0.29 ( )隅柱

양 끝으로 갈수록 들려지는 상태로 나타나므로 처마곡선을 형성하는데 양의 상관관계로 성

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0).

도리 단면과 앙곡과의 관계는 으로 연관성이 매Correlation 0.614, Significance 0.194

우 희미하다고 할 수 있다 초석높이와 기둥높이와의 관계에서는. Correlation 0.971,

로 매우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초석의 높이와 우주 높이의Significance 0.001 . ( )隅柱

합이 처마곡선의 앙곡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초석의 높이와 기둥이 올라갈수록 처마곡

선의 앙곡기울기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평면적 요소인 정면전장 측면전장 정면어칸 측면어칸 측면협칸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 , ,

앙곡높이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으며 입면 및 단면적 요소로 갈모산방 기둥고 용마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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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내림마루곡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봤다 표, ( 22).

먼저 앙곡높이를 기준으로 갈모산방이나 우주의 솟음과 같은 여러 부재들의 결합에 의,

해 이루어지는 지붕처마앙곡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은 앙곡과 우주높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정계수37 R2은 로 나타난0.8109

다 이를 통해 앙곡과 우주높이는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평 면 입 면

변

수

형

면적 협칸길이 隅柱
기단부

높이
갈모산방길이

정면길이 퇴칸길이 平柱 축부높이 도리단면높이

측면길이 隅柱礎石
지붕부

높이

정칸길이 平柱礎石 갈모산방높이

표 22 분석에 이용된 변수.

정면길이와 앙곡높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결정계수 R2은 로 연관성이 없음0.032

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과 같다 앙곡과 갈모산방높이의 상관관계는 칸 맞배지붕에40 . 5

서만 살펴본 결과 결정계수 은 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과R2 0.6345 41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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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 앙곡의 높이에 나타나는 부재의 영향력은 초석높이 우(0.844),

주고 용마루곡 처마내밀기 안허리곡 지붕정면전장(0.8109), (0.658), (0.588), (0.544), (0.457),

용마루전장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과 같다(0.421) 37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갈모산방과 같은 부재들 외에 기단 축부 지붕부 평면에서 추출한, , ,

개의 변수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와 같다31 , 42 .

상관분석 결과 귀솟음의 영향력으로 초석높이와 우주높이의 관계가 앙곡높이 결정에 가

장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앙곡의 높이와 용마루곡의 높이도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8 앙곡높이와 우주 높이. ( )隅柱



- 76 -

그림 40 앙곡높이와 정면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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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앙곡과 갈모산방.

그림 42 앙곡높이에 대한 상관관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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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재로 지정된 칸 칸 맞배지붕을 대상으로 지붕 처마곡선의 조형의장상3 , 5

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화함과 아울러 이러한 처마곡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칸은 칸은 부근이 가장 많으며 이들의 범위는, 3 1/250 1/80, 5 1/90 1/60 ,～ ～

최대 까지 이르며 최저 의 경우도 있다 칸 맞배지붕의 앙곡은 칸 맞배지붕1/10 1/500 . 3 5

의 앙곡보다 현저하게 낮은 만곡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하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0.005

나타났다 또한 시기에 따라 처마곡의 만곡도 비율이 대체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 (D/L)

고 있다 고려말에서 조선후기로 갈수록 지붕부의 감소 공포부 증가 및 강조 축부 강조. , ,

등 건물전체에 대한 입면적 부분이 변화함에 따라 처마앙곡 또한 변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공포형식별로 살펴본 만곡도에서 다포형식의 만곡도 분포는 로 평균 만곡0.003 0.024∼

도 값은 를 나타내고 있다 주심포형식은 으로 평균 만곡도 값은0.012 . 0.001 0.023 0.01∼

을 나타내고 있다 다포형식의 만곡도 비율이 주심포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

공포의 원리에 따른 결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포형식에서 칸수의 증가에 따라 만.

곡도값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공포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

칸수에 따른 정면길이 및 측면길이 도리와 보의 결구관계 보의 단면형태 등 여러 가지 공, ,

포재의 결구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구조별로 살펴본 만곡도 현황은 무고주의 만곡도 평균은 이며 고주0.004 0.008 , 1∼

는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고주는 감소하였다0.015 0.016 2 0.005 0.0013 .∼ ∼

고주의 출현은 구조적 기능으로 충분하지만 내주 및 측면 중심기둥이 갖는 심리적 안정 효

과를 위해 다분히 의장적 요소로 덧대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주의 형식에 따른 처

마앙곡의 의장에 대해서는 사례 부족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측면의장 및 내부공간 활용

면에 있어서 고주 배치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앙곡의 만곡도 현황은 전체 대상의 가 경상북도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가48%

운데 편차 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대체적으로 타(0.005) .

지역에 비해 만곡도가 크게 나타나면 편차 또한 가장 적게 나타났다(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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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형태적인 특징을 갖는 칸 칸 맞배지붕의 처마곡선은 크게 네 유형으로 구분, 3 , 5

할 수 있다.

칸 맞배지붕 유형별 수리식3

유형 A :    

유형 B :    

유형 C :   
 

유형 D :   
 

칸 맞배지붕 유형별 수리식5

유형 A :    

유형 B :    

유형 C :    

유형 D :    

이 때 앙곡의 높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초석높이

우주고 용마루곡 처마내밀기 안허리곡 지붕정면(0.844), (0.8109), (0.658), (0.588), (0.544),

전장 용마루전장 등이 처마곡선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분석(0.457), (0.421)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칸 이상 맞배지붕 중 불전 및 일부 유교건축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3

에 그 내용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차 연구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정면 앙.

곡 뿐만 아니라 안허리곡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차원적인 곡선의 분석을 통해 건축물3

의 용도와 형태와 지역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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